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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진의 진실Ⅰ』 을 내며	

1.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보고서의 

    근본적 오류와 한계	

2.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보고서 

    각 주장의 허와 실	

  1) <양화진 사태의 개요>에 대하여 

  2) �<예장 통합 총회장 성명서 - 작금의 유니온교회와 양화진외국인묘지 

      문제에 대한 본 교단의 입장>에 대하여

  3) �<마포구교회협의회성명서 - 양화진외국인묘원은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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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장통합 소속 100주년협의회 이사 제안서 -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에 대하여

  5) <양화진외국인묘원에 1986년 세워졌다가 철거된 설명판>에 대하여

  6) <우영수 목사 - 서울외국인묘지 사건의 실상>에 대하여

  7) <이만규 목사 - 양화진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 성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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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들

    	

<부록 2>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안장 선교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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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강북노협 보고서)는 통합에 소속된 

서울노회·서울동노회·서울북노회·서울강북노회·서울서노회·서울서북노회가 서

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강북노협)란 이름으로 제작한 보고서입니다. 강북노협 보고서

는 2009년에 열렸던 제94차 총회 때 1500여 명의 총대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재단

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100주년협의회)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

념교회(100주년기념교회)는 강북노협 보고서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비판하는 보고서로서 갖춰야 할 사실적·법적·윤리적 정당성 중 그 어느 하나도 충족

시키지 못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합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강북노

협 보고서에 공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쟁점들을 따져 볼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22일 예장통합 총회 양화진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주최

한 소위 ‘총회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보고회’에서 강북노협 보고서가 1

년 만에 다시 배포되었고, 작년부터 최근까지 예장통합교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양화진의 진실Ⅰ』을 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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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주장들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시도

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를 내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각

종 형사소송에서 패소한 뒤에, 25년 전에 자신의 부친 언더우드 3세가 한경직 목사님

과의 합의하에 양화진선교사묘원을 100주년협의회에 합법적으로 증여한 것을 ‘반사회

적 법률행위’라며 소유권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연세대 교목실과 예장 통합을 내세워 계

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0년 8월 16일자 <기독공보>는 선교기념관

이 건축되기 3년 전 설교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하나 지으려고 힘쓰는 중입니다”라는 구절을 인용해 “서울

유니온교회의 영구적인 예배 장소로 지어진 것으로 재확인”됐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

다. 전형적인 왜곡 기사입니다. 기자가 인용한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전집 17권 어디에

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세운 선교기념관을 서울유니온교회에 영구적으로 지어 

준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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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묘원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사실에 입각하여 바로 알리기 위해 『양화진의 진실Ⅰ

-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 진

상규명』을 내놓습니다. 

이 진상규명집은 강북노협 보고서의 주장 하나 하나에 대해 진실을 밝혀 나갈 것입

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강북노협이 주장을 계속 반복하

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이 불가피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과 관련한 자료의 인용은 양화진문화원의 분류방식을 따랐고, 기타 자료는 일반 관례

에 따라 출처를 밝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유니온교회, 그리고 경성구미인묘지회를 내세운 언더우드 4세 피터 

언더우드는 수차례에 걸쳐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형사상으로 고소, 고

발하였지만 모두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혐의없음이나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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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마포구교회협의회, 예장통합 교단으로부터 부당하게 당했던 간섭이나 수모 중 상

당수는 현행법상 명예훼손과 무고에 해당하지만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일절 맞고소나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와 편견에 의해, 혹은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모두 함께 

가야 할 형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하

나님과 한국교회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오늘의 일을 물을 때 대

답해 줄 역사적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래왔던 것처럼 한국교회의 성지를 지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0. 8.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의 진실 Ⅰ -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의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대한 보고서> 진상규명08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보고서의 

   � 근본적 오류와 한계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100주년협의회)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교회(100주년기념교회)는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강북노협)가 제작한 ‘양

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보고서)에 실린 각각의 주장에 대해 차례로 진

상을 규명하기에 앞서 이 보고서를 공적인 보고서로서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오

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의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대한 보고서> 

진상규명’ 전문을 읽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주요 내용만 간추린 것입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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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인 사실 확인 소홀 

강북노협은 “2005년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만, 100주

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을 공식화 한 것은 2003년 9월 30일의 제1차 임시이사

회였습니다.1) “1986년에 세워진 양화진 봉헌판을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소설

가 정연희 선생의 ‘봉헌’이라는 헌시(獻詩)가 새겨진 봉헌판은 처음 세워진 선교기념관 앞

에 건재합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이 “20명 이상의 참배를 금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양

화진선교사묘원 홈페이지(www.yanghwajin.net)에 접속만 해도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

란 점은 알 수 있습니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묘지공원 전역을 기념교회의 주차장

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주일예배의 차량 통제를 위해 묘원 내 자동차 도

로에 주차를 한 적은 있으나 자동차가 묘역을 침범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 현재는 묘원 

내 자동차 도로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강북노협은 이런 정도의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보고서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2) 의도적인 사실왜곡

가. 이재철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는 주장

이재철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 보고서의 의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줍니다. 보고서 49쪽 <별첨7> 제목이 “이재철 목사 2007.10.18 100만 

원 벌금형 증명서”입니다만, 이는 이재철 목사에게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판결문

이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담당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 고소자의 소 취하에 따라 법원은 이 공소장을 기각했습니

다.2) 강북노협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재철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나. 정체불명의 예장통합 소속 협의회 이사들 명의의 공문 

보고서 10-12쪽의, 예장통합 소속 100주년협의회 이사 일동 명의의 ‘양화진 문제 해결

을 위한 제안’은 협의회에 전달된 문서가 아닙니다. 강북노협은 보고서 앞에 수록한 ‘양화

진 사태의 개요’에서 다른 사건들은 모두 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반면 2008년 8

월 8일자로 서명을 받은 이 문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양화진 사태의 개요’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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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를 불법적으로 쫓아냈다는 주장

강북노협은 보고서 4, 5-6, 19, 23, 27, 28쪽 등에서 100주년기념교회가 “2007년 8월 

양화진 선교기념관에서 서울 유니온교회를 내쫓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사

실이 아닙니다. 유니온교회 측 인사가 외신기자에게 선교기념관의 건립용도가 묘지관리소

라는 사실을 일러준 게 발단3)이 되어 마포구청은 선교기념관의 교회 및 예배 용도로의 사

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온교회는 그해 12월, 당

시 100주년협의회의 정진경 이사장·김경래 상임이사·정용섭 사무총장과 100주년기념

교회 이재철 담임목사를 ‘예배 및 묘지관리 업무방해’로 서울지방검찰청(서울지검)에 형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2008년 3월에 이 사건이 서울지검에서 기각되자 서울고검에 항소합니

다. 그러나 서울고검도 기각합니다. 그랬는데도 유니온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합니다. 재정신청은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거,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기각했을 때 고소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검

사의 기각(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를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07년 12월 이전에

도 재정신청제도가 있었지만 형법 123조 내지 125조의 3개 죄, 이를테면 공무원의 권리행

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대해서만 재정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모든 고소인들이 재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고발의 경우는 종전과 같습니다). 재정신청은 기소독점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의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온교회는 서울지검과 고검이 잘못된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니 서울고등법원에서 직접 

이 사건을 심리하여 기소를 강제해 달라고 재정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니온교회

가 서울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유니온교회가 100주년협

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더 이상 ‘예배 및 묘지관리 업무방해’를 이유로 형사소

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과 고등법원은 공히 100주년협의회

나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 즉 유니온교회를 쫓

아내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입니다.5) 그럼에도 강북노협이 유니온교회를 쫓아낸 것이 100

주년기념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행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거부하는 의도적인 사실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역사왜곡을 했다는 주장

보고서는 또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 설명판(서울 유니온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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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 및 양화진 이야기를 기록한 설명판)을 무단 강제철거”하여 역사를 왜곡했다

고 주장합니다. ‘양화진 설명판’은 양화진선교사묘원 내의 나무처럼 법적인 보호 대상이 아

니며, 구청의 허가나 법령에 따라 설치나 제거를 해야 하는 시설물도 아닙니다. 100주년협

의회가 세운 설명판을 100주년협의회 스스로 철거한 이유는 설명판의 오류, 이를테면 이

미 고인이 된 한경직 목사가 여전히 100주년협의회 이사장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공원 기

념을 위한 영구시설인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의 영구적인 시설’로 오역되었거나, 1890

년 당시 조선 왕을 황제라고 표기했거나, ‘Mission Memorial’로 표기해야 할 선교기념관을 

‘Memorial Chapel’로 표기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마.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조성한 양화진성지공원의 예산이 양화진선교사묘원에 사용되

었다는 주장

양화진성지공원과 양화진선교사묘원은 모든 면에서 별개입니다. 양화진성지공원은 양

화진선교사묘원과 절두산 성지 사이에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130억을 들여 조성한 공원입

니다.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공동 조성한 이 공원은 양화진선교사묘원과는 완전히 다른 공

원입니다. 이처럼 양화진성지공원과 양화진선교사묘원이 별개이듯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양

화진홍보관도 별개입니다. 현재 100주년기념교회가 예배처소로 사용하고 있는 양화진홍

보관은 양화진선교사묘원 경계 밖에 위치합니다. 땅도 마포구 소유입니다. 100주년기념교

회는 양화진홍보관을 건축해 2007년 12월 마포구청에 기부채납했으며, 그때부터 법이 정

한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이 주관한 양화진성지공원을 완공한 

2005년 5월은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한민국 국

민이라면 누구든 마포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양화진성지공원에 사용된 예산 내역을 

10일 이내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성구미인묘지회를 내세운 피터 언더우드이든 

유니온교회이든 예장통합이든 이렇게 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계속

해서 내고 있습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 이후 헌금 중 50%는 반드시 교회 밖의 사업

을 위해 사용한다는 정관6)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지난 5년 1개월 동안 75억을 

들여 홍보관 건립과 양화진선교사묘원 및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양화

진선교사묘원을 세계적 표준에 입각하여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였습니다. 강북노협, 예장통합, 유니온교회와 피터 언더우드를 앞세운 경성구미인묘지회 

등은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를 맡은 이후의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변

모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양화진성지공원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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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화진선교사묘원에 투입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현행법에 대한 이중적 태도

보고서에서 드러나는 강북노협이나 예장통합, 그리고 유니온교회나 마포구교회협의회

의 가장 큰 모순은 현행법에 대한 이중적 태도입니다. 한편에서는 현행법을 무시하거나 거

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끈질기게 민형사상으로 고소 고발을 합니다. 

가. 합법적 재판의 결과 수용 거부

- 재판에 의해 확정된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법적 소유권7)을 현재까지 거부

경성구미인묘지회(당시 대표 언더우드 3세)와 100주년협의회(당시 이사장 한경직 목사)

는 1985년, 재판에 의해 합법적 증여를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현재, 피터 언

양화진선교사묘원(    )은 마포구 합정동 140, 141, 144, 145-1, 145-2, 145-3, 145-5, 146, 147, 147-1을 포함하고 

있으며, 100주년기념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양화진홍보관(    )은 마포구가 소유한 142번지에 세워져 있다. 즉, 100주년기

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 밖에 있다. 그림 속     가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130여 억을 들여 조성한 양화진성지공원이며,     

다. 는 절두산성지이다. 

A B

C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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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경성구미인묘지회를 내세워 당시 자신의 부친이 한 일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며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를 쫓아내지 않았다는 재정신청 판결 불인정

유니온교회가 자신들이 서울지검과 서울고검에 고소한 ‘예배 및 묘지관리 업무방해’ 사

건이 기각되자 대한민국 검찰을 믿을 수 없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던 일은 이

미 말씀드렸습니다. 재정신청에서 기각되었다는 것은 유니온교회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낸 ‘예배 및 묘비관리 업무방해’ 소송이 형사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

럼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를 쫓아내지 않았음이 더 이상 이의제기가 불가능할 정

도로 명확하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온교회와 강북노협은 현재까지도 여전히 쫓

겨났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자기 이름을 음각한 헤이든 기포드, 존슨 선교사와 묘지관리인이었던 최봉인 기념비를 원상

복구하라는 양화진선교회 회장 신호철의 ‘묘지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기각8), 또는 각하9) 결정 

거부 

서교동교회(담임목사 우영수) 은퇴장로이며 양화진선교회 회장 신호철이 2006년과 

2007년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은 비석과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제

기한 ‘묘비처분금지가처분’ 소송은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노

협은 마치 100주년기념교회가 적법하게 세워진 선교사묘비를 철거한 것처럼 “양화진 묘원

에 세워졌던 봉헌판과 선교사 묘비를 즉각 원상복구하라”는 주장을 현재까지 철회하지 않

고 있습니다. 

�-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에 대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송 무

혐의 결정 거부

피터 언더우드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이름으로 2007년 12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

년기념교회를 양화진선교사묘원 내의 묘목을 동의 없이 자른다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노협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여전히 현행법이

나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원 내의 묘목을 잘랐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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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적 달성을 위한 민형사상의 소송 남발

�-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4건의 민형

사상 소송 제기

유니온교회와 급조된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거듭 형사소송을 제

기하여 기어이 80세가 넘은 100주년협의회의 고 정진경 이사장이나 김경래 상임임사, 그

리고 100주년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에게 수갑을 채우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

습니다. 만약 한국의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서 합법적이지 않은 근거를 내세워 땅의 소유권

을 주장하면서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을 형사 고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유니온교회를 위시한 그분들은 고 정진경 목사, 이재철 목사, 김경래 장로, 정용섭 

장로를 “쫓아낸 사람”들이라며 형사 고소하고 사법부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와 존 린튼, 그리고 강

북노협 등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의 판단은 필요에 따라 거부하는 한

편 자신들이 법원이나 검찰에 여러 차례 고소를 했지만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

회의 죄를 입증하는데 실패한 문건들이 마치 결정적인 증거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4) 강북노협 핵심 주장의 논리적 모순

�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은 외국인묘지공원이라 주장하면서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라는 

주장

예장통합 역사위원회 전문위원 우영수 목사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본래 이름인 ‘서울

외국인묘지공원’으로 불러야 한다”며, “‘서울외국인묘지공원’을 ‘양화진선교사묘원’으로 바

꾸어 부르는 것은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영수 목사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한국 기독교 공동유산이며 성지이므로 한국 기독교계 전체가 공동으

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한 입으로 외국인묘지라고 하면서 또 다른 입으로는 

한국기독교의 성지이므로 공동 관리해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양화진선교

사묘원을 ‘외국인묘지’라 부를 것인지 아니면 ‘선교사묘원’이라 부를 것인지는 정체성을 결

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이 단순히 ‘외국인이 묻힌 묘지’라면 한국 기

독교계가 1980년대 초반부터 이곳에 막대한 재정을 들여 100주년기념사업을 추진하지 않

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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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국교단 대표들과 함께 100주년협의회의 재단법인 설립 결정을 추인해 놓고 대

표성 부정

유니온교회와 예장통합, 그리고 마포구교회협의회 등에서는 100주년협의회가 첫째, 한

국기독교 20개 교단과 26개의 연합체임을 천명하면서도 양화진선교사묘원 관리권을 100

주년기념교회에 위임하면서 소속 교단이나 단체들과 어떤 협의도 구한 바 없기 때문에, 둘

째 100주년협의회 이사를 각 교단이 파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합니

다. 심지어 예장통합 양화진대책분과장 이만규 목사는 100주년협의회가 “교단의 대표성을 

가진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없는 “임의 단체”라고 

주장합니다.10) 

1980년대 초반 100주년협의회는 수십억의 돈이 들어가는 100주년기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의 설립이 불

가피하다는 점을 간파한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최창근 장로. 현 100주년협의회 이사)가 

총회에 건의, 1983년 1월 31일 경동교회에서 열렸던 제3차 총회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가

결하고 실행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였습니다. 100주년협의회가 당시의 문화공보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것은 1984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11) 

이때 100주년협의회는 ’84 한국기독교 100주년선교대회(여의도)의 진행은 물론 추진하

고 있던 모든 사업을 각 교단과 기관단체가 파송한 총대들이 모여 결정하고 추진하였습니

다. 100주년협의회가 재단법인 설립을 가결한 1983년 1월 31일의 제3차 총회 역시 17개 

교단과 17개 기관단체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101명12)의 총대가 결정한 것입니다. 100주년

협의회 문서는 1983년 3차 총회에 각 교단과 기관단체가 파송한 총대 101명의 명단, 특히 

예장통합 총회가 파송한 10명의 총대 중 참석자 8명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13) 이

런 업무 협조는 1984년 여의도 선교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00주년협의회가 비법인사단에서 ‘재단법인’으로의 역사적 전환을 한국교회가 만장

일치로 가결하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임원, 즉 한경직, 강원룡, 박치순, 서병주, 이영수, 정

진경, 지원상, 강병훈, 김용도, 신신묵, 강영백, 정이숙, 박순양, 최창근, 배태준 등의 이사

와 양광석, 김경래, 김석태 등의 감사 선출 역시 한국교회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100주년협의회가 갖는 대표성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위상과 권위를 상징”한다는 예장 통합 총회와 증경 총회장단14), “한국교회의 

대표신문”을 자처하는 <기독공보>와 역사를 다루는 역사위원회에서는 100주년협의회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부정합니다. 한국 기독교계가 힘을 모아 100주년 기념사업에 매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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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100주년협의회를 이끌던 지도자는 예장통합 소속의 한경직 목사였습니다. 그

럼에도 오늘의 예장 통합 총회와 예하 기관들이 당시 100주년협의회가 재단법인 설립허가

를 받지 않고서는 사업이 불가능했던 역사적 정황15)을 인정하지 않거나, 100주년협의회의 

대표성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교단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재단법인인 100주년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 업무의 검사와 감독16)을 받

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면 재단설립이 

취소17)됩니다. 이사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 시행령이나 정

관을 위반하면 해임되거나 징역 또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0주년협의회가 정

관의 3조(목적)와 4조(사업)에 근거하여 설립한 100주년기념교회에게 맡긴 양화진선교사

묘원의 유지와 관리는 현행법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5) 자기 주장을 뒤엎는 비윤리적 행동 

 

유니온교회·급조한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우는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4세)와 존 

린튼·강북노협·예장통합 등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한경직 목사와 언

더우드 3세(원일한 장로) 및 한국교회를 욕보인다는 주장을 이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조상이나 교단의 원로, 더 나아가서 한

국교회를 얼마나 평가절하하고 있는지는 다음이 잘 보여줍니다. 

가. 한경직 목사와 언더우드 3세를 모독한 예장통합 양화진문제대책분과장 이만규 목사 

예장통합 총회 역사위 양화진문제대책분과장 이만규 목사는 2009년 5월 5일자 <기독

공보>에서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경직 목사님께서 기념사업회가 일시적으로 관리를 해주려고 명의를 신탁했다”는 발언

을 했습니다. ‘명의신탁’은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신탁하는 자와 받는 자

가 공모하여 부동산 등의 명의를 감추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

규 목사는 한경직 목사와 언더우드 3세(원일한 장로)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명의신탁’이라

는 불법적 거래를 통해 주고받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두 분의 명예는 물

론 한국 기독교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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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경직 목사와 부친 언더우드 3세를 모독한 피터 언더우드(원한석)

양화진선교회의 신호철 회장은 2008년에 출판한 자신의 저서 『양화진외국인묘지 - 토

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와 100주년협의회가 “당사자 간에 협의 통

모하여” 소유권이 없음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취했다는 주장18)을 합니다. 언더우드 3세의 

아들 피터 언더우드는 한국교회와 부친을 모독한 신호철을 꾸짖기는커녕 2008년 말, ‘급

조한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워 100주년협의회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신

청’ 소송에서 1985년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계의 지도자들과 자신의 부친인 언더우

드 3세 등이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증여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

을 펼칩니다.19) 이어 피터 언더우드는 2010년 6월에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청

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에서, 20여 년 전에 “원고 원일한과 피고 한경직 목사는 양화진

선교사묘원의 토지 등기를 위해 ‘공모’하여 법원의 의제자백 판결을 받았고, ‘편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는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20)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교계 원로

들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모독하고 한국교회의 권

위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다. 이재철 목사에게 이단혐의를 씌우기 위해 타인의 글을 무단전재했을 뿐 아니라 글의 

의도와 정반대로 사용한 예장통합 서울서노회

2009년 8월, 예장통합 서울서노회는 이재철 목사를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

조했다’는 혐의로 기소위원회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단헌법이 요구하는 직영 신학대

학교 5인 이상 교수의 의견서도 받지 않고 덜컥 기소부터 했다가21) 정작 재판에서는 이단 

혐의를 스스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21일에 예장통합 총회 때 배포한 보고서에 예

장 합신 소속 노승수 목사가 자기 블로그에 올린 ‘사도신경의 음부강하에 대한 논란에 관

하여’란 글을 무단 전재하였다가 비난을 자초합니다.22)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된 것

은 노승수 목사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적을 숨기고 그 분의 ‘사도신경의 음부강하

에 대한 논란에 관하여’란 글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락을 요청한 사람이 양화진 문

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우영수 목사와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노승수 목사가 강북노협에 의해 자기 글이 악용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뉴스앤조이>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강북노협은 노승수 목사의 글을 무단 

전재함은 물론 이재철 목사에게 이단 혐의를 씌울 목적에서 그 글을 악의적으로 사용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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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이 사건은 10월 10일 서울서노회장 차광호 목사가 노승수 목사에게 사과를 하

고 일단락되었습니다.23)

�라. 이재철 목사의, 소위 불법을 조사하기 위한 기소위원회 직후 기독언론 기자에게 촌

지 제공 시도한 서노회 차광호 노회장

예장통합의 서울서노회 차광호 노회장(당시)은 2009년 8월 28일, 이재철 목사의 ‘타인

에게 범죄케 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제1차 기소위원회에서 모 기독언론 기자에게 촌지

를 건네려다가 거절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24) 현직 노회장이 소위 불법을 재판하겠다고 

모인 자리에서 버젓이 촌지를 돌리려고 한 것입니다. 

1) 자료 2003-B-003 협의회, 임시이사회 의사록(2003.9.30)

2)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경성구미인묘지회 측에서는 검찰로부터 1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검찰이 법원에 대하여 ‘100만원 벌금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검찰의 구형(求刑)에 불과한 것이며, 이마저도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소송을 철회함으로써 모든 법

적 소송은 종료되었다.(자료 2007-A-025 서울지검, 사자명예훼손 공소장(2007.10.18)/자료 2008-A-

001 서울지법, 사자명예훼손 판결문(2008.1.16)

3) �자료 2009-C-028-Y 지강유철, ‘유니온교회 문제, 그게 이렇습니다’, <버들꽃나루사람들>(2009.09)

4) �마포구청은 ‘외국인묘지공원 관리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녹지환경과-13564)을 통해 “...건축물은 공원관

리사무실 용도로 건축허가되었으나 교회 및 예배 용도로 사용중에 있어 지역주민 및 각종 언론 등으로부

터 문제화 되고 있기에 통보하오니 2007.8.20일한 당초 허가된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바란다”고 통

지했다.(자료 2007-A-014 마포구 공문/녹지환경과-13564)

5)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 판결문에서 “100주년협의회 임원 내지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의 고소사실

(업무방해)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자료 2009-A-009 

서울고법, 재정신청 판결문(2009.4.13)

6)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제7조 재정 31. 헌금의 50%는 교회를 위해, 나머지 50%는 교회 밖을 위하여 사용

한다. 32. 매월 첫째 주일에 그 전월의 재정 입출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 교인에게 1원 단위까지 서면으

로 보고한다.(자료 2006-C-009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7) �양화진묘지는 1985년 5월8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100주년협의회의 소유권이 인정되었고, 그해 

6월17일 소유권등기를 마침으로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자료 1985-A-005 서울지법, 양화진 토지

소유권에 대한 판결문/자료 1986-A-002 법제처, 양화진묘지 소유권에 대한 답변서) 

8) �자료 2006-A-007 서울지법, 묘비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2006.12) 

9) �자료 2007-A-008 서울고법, 묘비처분금지가처분(항고) 결정문(2006.12) 

10) �<기독공보> 2009년 7월 18일 자 16면.

11) �자료 1984-B-010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법인 설립 허가증

12) �17개 교단 총대가 77명이고 기관단체 총대는 24명이었다. 

13) �자료 1983-B-002 협의회, 제3차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각 교단 및 기관단체 참석자 명단. 이날 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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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예장통합 총대는 박치순, 이의호, 림인식, 임옥 목사, 공덕귀, 이창로, 전재성, 최창근 장로 등 8

명이며, 이들은 비법인사단이었던 100주년협의회의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14) �예장 통합 총회가 2009년 6월 10일 자로 협의회에 보낸 예장총 제93-710호 공문 

15)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집행한 예산만으로도 50억이 넘었던 수익금은 각 교단과 교회의 헌금, 기념 

배지나 우표 등을 판매 수익금 뿐 아니라 양화진선교사묘원 내의 한국기독교 선교기념관의 건축에서 보

듯 대우나 현대와 같은 그룹의 기부나 일부 성도들의 출연 등으로 채워졌는데 이런 모금이나 출연이나 

기부가 가능해지기 위해서 재단법인의 설립은 정당했다.  

16) �「민법」 제37조, 「공법」 제14조 및 제17조 및 「공법 시행령」 제27조.

17) �「민법」 제38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18) �신호철, <양화진외국인묘지,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2008.1. p.144.

19) �자료 2008-D-006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23) 

20) �자료 2010-D-011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청구취지 및 원인추가 신청서

(2010.6). 

21) �김세진, “이재철 목사를 ‘이단’으로 다루기에는 ‘준비 미흡’”, <뉴스앤조이>, 2009년 8월 29일자. 

22) �김세진, “이재철 목사를 이단으로 잡기 위해서라면”, <뉴스앤조이>, 2009년 10월 9일자.

23) �김세진, “차광호 목사와 이 아무개 씨, 노승수 목사에게 사과”, <뉴스앤조이>, 2009년 10월 11일자.

24) �김세진, “이재철 목사를 ‘이단’으로 다루기에는 ‘준비 미흡(박스 기사)’”, <뉴스앤조이>, 2009년 8월 29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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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화진 사태의 개요(pp.2-3)>에 대하여

(1) 도입부의 오류 

①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하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외국인선

교사묘원(이하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를 담당할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이

하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이 성지로

서 관리되기는커녕 점점 더 폐허처럼 변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양화진

선교사묘원의 관리 부실은 1890년 설치 이후 매 시기마다 제기되었으나1), 1986년 유니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의 관리문제(재정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결할 방

도로 2005년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을 추진하였다.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보고서  

   � 각 주장의 허와 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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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교회가 관리의 주체가 된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이 무렵의 양화진선교사묘원 관리 부

실 실태는 <기독공보>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 보도2)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100주년협의

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한국기독교를 대표하는 성지로 보존·발전시키려는 목적에서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을 추진했다.3)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은 재정적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유니온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 책임을 제대

로 감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묘지를 예약판매 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

하였다. 100주년협의회는 더 이상 유니온교회에 묘원 관리를 맡길 수 없었다. 

②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 건립을 공식화 한 것은 2003년 9월 30일의 제1차 

임시이사회였다. 2005년부터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을 추진했다는 예장통합 서울강

북지역노회협의회(이하 강북노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2005년 7월 28일자 항목의 오류

1) �자료 1896-A-008:<The Independent> 사설(Editorial) (1896.10.31) 참조. : “... It(yangwhachin) 

looks sorrowful not only because it is a place where the dear ones are laid to rest, but because 

the way in which it has been neglected is truly mournful. … We suggested that the committee 

on cemetery will call a mass meeting of foreign residents at an early date, and make a some 

arrangements by which the cemetery in yangwhachin can be made respectable.” 이 기사는 당시 

양화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서구인들이 선진국 사람이라는 존경심마저 잃고 있으므로 거류민들의 중

지를 모아 이곳을 재정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당시 외국인 묘지회가 양화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2000년대 초반 언론에는 양화진이 버려져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자료 

:1994-A-001 ‘선교기념관, 외국인묘지 황폐화’, 신문기사(1994.7.8)//2001-A-001 김성순, <한국기

독공보> ‘독자투고-절두산 성지를 둘러보고’, (2001.1.6)/2001-A-002 김인수, 추석과 양화진, <한국

기독공보> 주간논단(2001.10.20)/2003-A-002/김보현, <한국기독공보> ‘양화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

다’, (2003.8.16)

3) �자료 1986-B-017 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 ‘사실확인서’(2008.10.10)

100주년기념교회는 새로운 예배시설을 건축하는 일이 무산되면서 기념관을 일시적으

로 사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버리고 ‘영구 사용’하겠다고 통보. 이재철 목사(기념교회)는 

“백주년기념교회가 기념관 건물에 입주한 진정한 이유와 목적은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기념관 건물을 접수하는데 있다”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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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북노협은 “100주년기념교회는 새로운 예배시설을 건축하는 일이 무산되면서”라고 주

장했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다. 100주년기념교회는 강북노협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예배시설을 건축하는 일“을 논의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다. 다만 100주년협의회 

차원에서는 마포구청에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연접한 합정동 142-1 일원 902m²(272평)

이 지대가 낮고 낙후된 건물들로 인하여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양화진성지공원의 경관을 

해치고 있어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양화진선교사묘원의 홍보안내와 화장실을 포함한 

휴식 공간, 그리고 문화탐방 교육 및 추모집회 시설을 100주년협의회 자비로 건축을 청

원한 일이 있었다. 

② �양화진선교사묘원의 합법적인 소유자는 100주년협의회이다.4) 1985년 경성구미인묘지

회와 100주년협의회 사이에 진행된 재판의 판결에 의해 적법하게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00주년협의회는 1986년 10월 선교기념관을 건립하면서 당시 이사장 한경

직 목사의 배려로 고정된 예배처소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던 유니온교회에게 선교기념관 

2층 대강당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성지로 보존 관리케 했

다.5) 본래 100주년협의회는 선교기념관 1층을 100주년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

었으나 언더우드 3세(원일한)로부터 선교기념관 1층을 유니온교회의 사무실 등으로 사

용하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이를 추가로 허락해 주었다.

③ �100주년기념교회가 선교기념관 건물에 입주한 이유와 목적을 “합법적인 소유자로서 기

념관 건물을 접수하는 데 있다”고 한 강북노협의 주장은 공적인 문서와 어울리지 않게 

저급하다. 2005년에 100주년기념교회가 창립되었을 때는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 예배당 공동사용을 구두 및 공문으로 

요청했던 것이다.6) 그러나 유니온교회로부터 온 공문은 시설 사용에 지나친 제한을 가

할 뿐 아니라 표현이 고압적이어서 누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주인이고, 누가 100주년

4) �양화진선교사묘원은 1985년 5월 8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100주년협의회의 소유권이 인정되었

고, 그해 6월17일 소유권등기를 마침으로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자료 1985-A-005 서울지법, 양

화진 토지소유권에 대한 판결문) 또 법제처가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 의해서도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의 

정당한 소유자로 확인되고 있다.(자료 1986-A-002 법제처, 양화진묘지 소유권에 대한 답변서)

5) �선교기념관 건립 당시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과정에 대해서 당시 한경직 이사장과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자료 1986-B-017 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 ‘사

실확인서’(2008.10.10)

6) �자료 2005-B-008 100주년협의회가 유니온교회에 보낸 서신(20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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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배려로 선교기념관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혼동될 정도였다.7) 2005년 9월에는 

유니온교회가 일방적으로 100주년기념교회의 예배시간과 겹치게 선교기념관을 제3자

에게 대관해 준 일이 있었다. 때문에 100주년기념교회는 서둘러 예배를 마쳐야 했다.8) 

더욱이 당일 선교기념관을 사용한 단체에서 오디오 시스템을 망가뜨려 100주년기념교

회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여 오디오 시스템을 수리해야 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

자 100주년협의회는 더 이상 선교사들에 대한 겸양과 섬김의 자세로 문제 해결이 어렵

다고 판단, 이사회 결의로 2005년 9월 14일 공문을 통해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에 

대한 권한을 100주년기념교회에 위임하였음을 재확인하였다.9) 

(3) 2005년 8월 말 항목의 오류

① �유니온교회와 강북노협은 소위 설명판 철거가 마치 대단한 역사왜곡이라도 되는 양 침

소봉대(針小棒大)하였다. 설명판은 양화진선교사묘원 내의 나무처럼 보호를 받고 있거

나 구청의 허가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100주년협

의회가 세운 설명판을 스스로 철거한 이유는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서는 47쪽 ‘5. <양화진외국인묘원에 1986년에 세워졌다가 철거된 설명판>에 대하여’에

서 설명하고 있다.

7) 자료 2005-E-007 유니온교회가 100주년협의회에 보낸 서신(2005.4.26)

8) �2005년 9월11일 주일에 유니온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가 2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국내 코스타 관련  

단체에 선교기념관 찬양집회를 허락해주고 이 사실을 주일 전날에 알려주어 100주년교회는 2부 예배를 

예정보다 30분 정도 일찍 끝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9) �유니온교회의 부당한 횡포가 도를 넘자 100주년협의회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2005년 10월1일부터 양

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 관리를 100주년기념교회에 위임하기로 한 결정을 재확인하고 이를 

양 교회에 통보했다.(자료 2005-B-013 100주년협의회, 100주년협의회의 결의 및 제안(2005.9.14))

양화진 설명판(서울 유니온교회의 역사적 배경 및 양화진 이야기 현판)을 무단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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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7년 4월 항목의 오류

① �전 세계의 모든 묘원은 묘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묘원 내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

고 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경우, 100주년기념교회 초창기에 묘원 내 도로에 주차한 

때가 있었으나 현재는 묘원 내 주차지역으로 지정된 곳 이외에는 주차하지 않고 있다.

② �100주년기념교회는 황폐했던 양화진선교사묘원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

로를 포장했으며, 묘지 주변의 잔디 보호를 위해 전지작업을 했고, 잔디와 각종 화초를 

새로 심었다. 묘역별로 낮은 울타리를 설치해 참배객들에 의해 묘지가 밟히지 않도록 

했고, 묘역 사이에 참배로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몇 그루의 나무를 마포구청의 허가

를 받고 공원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베어냈다. 묘지에 너무 가까워서 잔디를 고사시키

거나 참배객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나무 일부를 제거한 것이다. 따라서 유니온교회 측

의 ‘동의 없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10) 

③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일방적으로 통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관

리의 주체로서 효과적이고 경건한 참배를 위해 관리규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양화

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하고 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은 연중무휴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묘원을 개방하는 곳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경우다. 주일에도 참배는 전혀 제

한이 없다. 단지 1월1일, 설연휴와 추석연휴, 성탄절과 주일 등에 한해 100주년기념교

회가 제공하는 무료안내를 받을 수 없을 뿐이다. 묘원 개방시간을 정한 것은 모든 문화

시설이 그렇지만 일몰 이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당연한 규정이다.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외국인 묘지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12시부터 16시

까지만 개방한다.11)

서울유니온교회는 기념교회 교인들이 묘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동의 없이 묘목을 

자르고 묘지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데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유니온교회는 

양화진묘지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통보.

10) �마포구청은 ‘공원 내 수목 제거는 2004년 4월, 2006년 3월, 2006년 11월 등 3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이는 공원 및 묘지관리 차원에서 불가항력적인 조치’라고 인정했다.(자료 2007-A-037 마포구청, 외국

인묘지공원 관련 민원관계자 면담 및 검토결과(의견) 보고(녹지환경과-1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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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7년 5월 항목의 오류

①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에 2007년 5월, 소유권에 관해 논의하자는 연락을 했다

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강북노협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했는지 밝혀야 한

다. 강북노협은 이 부분을 포함하여 보고서의 많은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

지 않았다.  

(6) 2007년 6월 16일, 17일, 19일 항목의 오류 

① �강북노협은 100주년협의회의 누구로부터 100주년기념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

문에 ‘더 이상 이재철 목사를 통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지 입증해야 한다. 100주년

협의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2005년 7월 100

주년기념교회를 설립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위임했으며, 2005년 9월 14일 이를 문서로 

100주년기념교회와 유니온교회에 통보했다.12) 또 2006년 10월14일, 이에 관한 협약

기념교회는 서울 유니온교회에 양화진에 대한 소유권에 관해 논의하자고 연락. 협의회

와 기념교회는 양화진의 역사적 배경은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강요하였으나 서울유니온교회는 이를 거절.

“... 100주년협의회는 기념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재철 목사

를 통제할 수 없다’고 전함. 이재철 목사는 ‘자신은 현 상황과 관련해서 두 교회가 고통

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함.

11) �요코하마외국인묘지홈페이지(www.yfg-japan.com)에는 “墓地内は通常非公開ですが、3月から12月ま

で·週土·日·祭日（雨天を除く)午後12時00分~午後4時00分に外国人墓地募金公開を行っています。10

分程度で一巡できる順路が設けてあり、お礼として配られるパンフレットに沿って進むと歴史に残る人た

ちの墓所を巡ることができます。”라고 되어 있다.

 12) 자료 2005-B-013-X 협의회, 공문-결의 및 제안(기백 05-015/2005.9.14)

      자료 2005-B-015-X 협의회, 공문-양화진선교사공원묘지 운영관리의 건(기백 05-017/2005.10.12)

      자료 2005-B-016-X 협의회, 공문-유니온교회에 보내는 결의사항(기백05-018/20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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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결했다. 협약서는 두 기관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협의회와 교회는 한국

기독교100주년사업의 후속관리와 임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한 공동체이다.”13) 그러므로 

양자 사이에서 누가 누구에게 통제를 하거나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7) 2007년 8월 4일, 12일, 19일 항목의 오류 

① �100주년기념교회는 2007년 8월 뿐 아니라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경비원을 배치

하여 선교기념관 출입구를 막지 않았다. 2007년 8월 5일,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 밖

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은 이렇다. 100주년협의회가 세운 100주년

기념교회의 실체를 유니온교회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사장 정진경 목사는 

“누가 객이고, 누가 주인인지 가리기 위해 2007년 8월 5일부터 예배시간을 조정하기로 

하고 4월 30일, 유니온교회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 2007년 7월 중순, 유니온교회에 소

속된 한국인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100주년기념교회에 전화를 걸어, 유니온교

회 보아탱 목사가 8월 5일 새벽에 강대상을 점령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려주

었다. 그 이후에 마포경찰서 외사과 형사가 100주년기념교회 사무장을 찾아와서 존 린

튼(인요한)이 마포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8월 5일 새벽 양화진 선교기념관에서 큰 

싸움이 벌어질 테니 경찰 15명을 배치해 질서를 유지해 달라’고 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

느냐고 물었다. 유니온교회측이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음을 알게 된 100주년기념교회

는, 예배당에서 강대상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고 판단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즉, 유니온교회가 필요에 따라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어주겠다고 미리 통보하고 선교기념관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이다. 그러나 유니온교

회는 애초 계획대로 2007년 8월 5일 새벽, 물리적으로 선교기념관 진입을 시도했으며,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도 100주년기념교회

가 예배를 드리는 같은 시간에 밖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날 양화진에는 새벽부터 KBS

기념교회에서 출입구에 경비원을 배치하고 출입구를 막아 유니온교회의 양화진 선교기

념관 진입을 봉쇄하여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 밖에서 예배를 드림.

13) 자료 2006-B-008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운영관리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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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와서 이 사태를 취재했다.   

(8) 2007년 8월 16일 항목의 오류 

① �100주년기념교회의 묘원관리규정 제16조 ‘나’항은 5인 이상의 ‘단체참배의 경우, 그 인

솔자나 안내자는 묘원에 대한 해설 등을 허가된 장소에서 행하고, 묘역에서는 참배만 

하도록 참배객을 조용히 인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참배 안내 세칙은 단체참배

객 규모를 안내자 1명당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많은 수의 참배객이 찾는 묘

원의 특성상 모두가 경건하고 질서 있게 참배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안내할 수 있는 인

원을 규정한 것이지, 20명 이상의 단체참배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 안내자 1명당 20명 

제한규정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처럼 참배객이 많이 몰리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

고 있다. 

② �묘원관리규정에는 참배, 성묘 시간을 월~토요일, 10:00~17:00로 규정되어 있으나, 

묘원 관리와 참배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이외에 실제 양화진선교사묘원 참배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 즉, 양화진선교사묘원은 1년 365일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다. 단, 

1년 중 1월 1일, 설연휴와 추석연휴, 성탄절, 주일과 평일 중 개방되지 않은 시간에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제공하는 무료안내를 받을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모든 공공시설

물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것이 상례이며, 실제로는 아무 제한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참배시간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비방에 불과하다. 

(9) 2009년 4월 11일 항목의 오류 

① �2009년 4월 11일 마포구교회협의회의 언더우드 묘역 앞에서 열린 부활절연합예배는 

주최한 단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다. 마포구교회협의회가 주최했다는 그 날의 부활절 연

…20명 이상의 단체는 참배를 금지하고, 참배시간도 오전 10시~오후 5시로 규정하며, 

주일에는 참배를 일체 금지…

마포구교회협의회가 선교 125주년을 맞아 부활절연합예배를 언더우드 묘역에서 드리

고 성명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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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예배를 전하는 기독언론의 기사 속 사진에는 서대문구에 교회가 있는 예장 통합 교단 

서울서노회 차광호 당시 노회장과 용산구에 교회가 있는 서노회 김용민 목사가 보이기 

때문이다.14) 

(10) 2009년 6월 26일 항목의 오류 

① �강북노협은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가 예장통합 교단에 교단 탈퇴서를 제출한 사

실을 적시하면서 탈퇴서를 “접수 후 현재 미처리”라고 했는데 이는 예장통합의 헌법시

행규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시행규정 88조는, 

“제88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자(교회, 단체 포함)가 총회나 노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항존직원은 헌법 권징 제5조 제1

항 제7호 면직책벌로 판결하며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 사직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철 목사는 재판에 계류 중이 아닌 항존 직원의 탈퇴에 해당되

기 때문에 헌법시행규정 제88조에 의하면 “권고 사직된 것”이다. 왜냐하면 서노회 기소

위원회가 노회장 차광호 목사 외 8인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2009년 6월 24일

이었고, 서노회 기소위원회가 이재철 목사를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보낸 출석

요구서는 7월 3일에야 발송되었기 때문이다. 교단 탈퇴서를 낸 6월 26일 당시 이재철 

목사는 재판에 계류는커녕 기소조차 안 된 시점이었다. 예장통합 서울서노회 기소위원

회가 이재철 목사를 재판국에 기소한 날은 2009년 7월16일이었다.15)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본 노회 전도목사) 교단 탈퇴서 제출(접수 후 현재 미

처리).

14) 김혜미, “양화진은 한국교회 공동유산”, <기독공보>, 2009년 4월 14일자

15) 자료 2009-P-040 예장통합 서울서노회, 이재철 목사 판결문(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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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료 2007-P-011 미국장로교회, 커크패트릭 목사 서신(2007.7)

17) �자료 2008-P-003 한국선교사협회, 통합총회에 보낸 호소문(2008.7.27)

2) �<예장 통합 총회장 성명서 - 작금의 유니온교회와 양화진외국인묘지 문제에 대한 본 교단

의 입장(P.4)>에 대하여  

2007년 미국장로교 총무 커크패트릭 목사와 재미 한국선교사모임이 한국교회에 보낸 서신

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07년 6월 20일, 미국장로교 총무 커크패트릭 목사가 이광선 당시 총회장에 보낸 

서신16) : ‘양화진 묘원의 문제로 1) 나무 몇 그루가 잘리고, 몇 개의 기념비가 없어지

거나 움직였으며, 자동차가 묘지 옆에 세워져 있으며, 2) 미국 선교사 리처드 한 목

사의 부인이 양화진에 묻히기로 예약되어 있었으나 거부되었고, 3) 100주년기념교

회가 양화진운영을 맡은 이후 많은 교인들로 인해 일요일 방문객이 불편해졌다는 소

식을 들었는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양화진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2) �2008년 7월27일, 미국에 있는 한국선교사모임(Korea Missionary Fellowship) 회

원 공동서신17) : ‘서울외국인묘지와 선교기념관 소유와 운영에 대한 갈등 소식을 듣

고 상심했으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 원한다.’ 

(1) 4쪽 3~6줄

① �미국장로교와 미국의 한국선교사모임에서 양화진선교사묘원 문제를 인식하고 우려를 

표명하게 된 이면에는 유니온교회 측의 음해와 비방이 있었기 때문이다.18) 100주년기

념교회는 창립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2005년 9월 초부터 국내외 개인 혹은 단체로부터 

본 교단은 양화진외국인묘지를 둘러싼 경성구미인묘지회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

업회 사이의 갈등이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회협의회와 미국장로교회, 재미한

국선교사유족회 등 한국교회와 외국교회들까지 우려하는 문제로 비화된 것에 깊은 아

픔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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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선교사 묘지를 파내려 한다는데 사실인가?”라는 

확인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②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2007년 8월, 미국 커크패트릭 목사에게 답신을 

보내 1985년 이후 양화진선교사묘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폐허가 되다시피 한 상황

과, 2005년 창립된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성지로 아름답게 가꾸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 세워졌던 일부 불법적인 기념비들은 묘원 성격에 

걸맞게 스스로 철거하도록 조치하였고, 이를 거부한 일부 불법 기념물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거했음을 설명했다. 또 한국의 실정법상 양화진선교사묘원에 더 이상 신규 매장

이 불가하다는 점, 그리고 유니온교회가 이미 예약한 37기의 예약묘지 역시 불법임을 

설명했다. 또한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나무 일부를 전지한 것은 선교사 무덤의 잔디를 보

호하기 위해 마포구청에 신고한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음도 설명했다.19) 이 해명 

편지 이후 미국 장로교와 커크패트릭 목사로부터는 더 이상 이의제기가 없었다. 한편, 

미국에 있는 재미한국선교사협회 회원들에게도 이 같은 상황과 함께 유니온교회, 그리

고 경성구미인묘지회를 내세운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가 묘원의 재산권을 주장

하며 업무방해 등으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고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도 설명했다.20) 

(2) 4쪽 20~22줄

18) �유니온교회는 2005년 말부터 국내외 언론과 재미 한국선교사협회 및 유족들에게 100주년협의회가 선교

사 묘를 이장하라고 할 것이라는 등, 일방적으로 선교사들의 매장을 불허한다는 등의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음해하는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렸다.(자료 2007-C-003 유니온교회와 100주년기

념교회 사이에 오간 메일(2007.3)/자료 2009-C-028 지강유철, ‘유니온교회 문제, 그게 이렇습니다’, 

<버들꽃나루사람들>2009.8)

19) 자료 2007-C-015 100주년기념교회가 커크패트릭 목사에게 보낸 서신(2007.8.7)

      자료 2007-B-023 100주년협의회가 커크패트릭 목사에게 보낸 서신(2007.9.17)

20) 자료 2009-B-045 100주년협의회가 재미한국선교사회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2009.7)

그러므로 협의회가 한국교회 공동의 유산이자 공동의 책임을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

기념교회라는 어느 한 특정교회에 전권위임한 것은 협의회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처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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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화진선교사묘원이 한국교회 공동의 유산이기에 아름답게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는 주장은 한동안 한국교회로부터 외면당해 왔다. 1986년 이후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

리해오던 유니온교회는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도덕성을 상실한 상태였고, 당시

의 양화진선교사묘원은 공동묘지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

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의 관리 협조를 한국교회에 호소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을 특정교단에 속한 개교회가 맡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이유

를 내세우며 거절했다.21)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 등의 관리를 요청했던 4

개 교회 중 3개 교회는 예장통합 교회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100주년기념교회가 독립

교회로 창립되었다. ‘양화진의 관리책임을 어느 한 특정 교회에 전권위임’했다는 성명서

의 주장은 이러한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배경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②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체결한 협약서22)는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

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직접 관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100주년협의회는 ‘어느 한 특정교회’에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100주

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한 몸이 되어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법체계상 서로 다

른 두 개의 법인체 형식을 빌었으므로 형식적 위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3) 4쪽 23~24줄

 

① �1986년에 건립된 선교기념관 앞에 세워진 봉헌판은 정연희 선생이 쓴 ‘봉헌’이라는 제

목의 헌시(獻詩)를 새긴 동판으로 이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다.(설명판 철거 이유 등에 

대해서는 47쪽 ‘5. 양화진외국인묘원에 1986년 세워졌다가 철거된 설명판에 대하여’참조)

②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처음 정신은 강원룡 목사가 선교기념관 헌당식에서 행한 ‘산돌로 

지은 집’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역사적 신앙적 가치를 고양하고, 세

본 교단은 1986년에 세워진 양화진 봉헌판을 원상복구하고, 묘지회와 협의회, 기념교

회 모두가 봉헌판에 담겨진 처음정신대로 돌아갈 것을 바란다.

21) 자료 1986-B-017 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 ‘사실확인서’(2008.10.10)

22) �자료 2006-B-008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 및 순교자기념관 운영관리 협약서

(200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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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교의 발판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100주년기념교회는 2006년 9월부터 안내 봉

사팀을 운영하며 동영상과 직접 안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역사와 선교사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8월 19일까지 양화진선교사묘

원을 찾은 이들은 모두 202,028명이며 월 평균 참배객 수는 4,592명이다. 특히 2008년 

양화진홀의 개관 이후 보다 구체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참배객의 숫자가 더욱 늘어

나고 있다. 이제 양화진선교사묘원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 마음을 가

다듬기 위해 들르는 곳이 되었다. 한국 최고의 개신교 성지로 거듭난 것이다.  

 

(4) 4쪽 25~27줄

 

① �외국인교회와 특정 선교사 후손이 소위 양화진선교사묘원 문제로 100주년협의회의 원

로들과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를 고소하고, 특정교단이 그 교단신문을 앞세워 다수

의 힘에 편승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협

력과 우의(友誼)라는 소중한 자산을 이어가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양화진선교사묘

원에 대해 관심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외면하다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지

다움을 되찾자 선교사에 대한 보은을 거론하며 공동관리를 주장하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다.

② �한국교회와 외국인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협력정신은 오히려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

운 피터 언더우드와 예장통합교단이 훼손하고 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2008년 12월 양화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민사조정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의제자백 판결에 따른 대위등기에 의

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주장하여 원일한 장로와 한경직 목

사가 불법적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했다.23) 이어 2010년 6월 제출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원고(경성구미인묘지

회: 당시 회장 원일한)와 피고(100주년기념사업회: 당시 이사장 한경직)는 이 사건 토

지의 등기를 위하여 ‘공모’하여 법원의 의제자백 판결을 받고 …‘편법’으로 이 사건 토지

본 교단은 한국교회와 외국인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협력과 우의를 저버리는 행위를 용

납할 수 없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의 발전과 이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 100주

년협의회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개편되고 보완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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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

장24)했다.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두 분으로 대표되는 한국교회와 외국인선교사들의 아름

다운 협력정신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더군다나 이러한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주장

을 무분별하게 되풀이하는 예장통합은 존경하는 분들을 모욕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

인가?

23) 자료 2008-D-006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23)  

24) �자료 2010-D-011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청구취지 및 원인추가 신청서	

(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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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포구교회협의회성명서 - 양화진외국인묘원은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다(pp.5~9)>에 

대하여

(1) 5쪽 7~14줄

① �1890년 헤론 선교사가 이곳에 묻힌 이래 양화진선교사묘원은 시기마다 부실한 관리로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렸다.25) 해방 이후에도 이곳은 외국인들의 공동묘지에 불과했을 

뿐 아무도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주목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곳에 묻힌 이들의 후손들조

차도 한국전쟁 후에는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갔고 일부 남아 있던 유족들도 조상의 묘지

관리를 거의 포기한 채 손을 놓고 있었다.26) 양화진선교사묘원이 진정한 신앙과 역사교

육현장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 말, 정부가 양화

대교를 확장하고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양화진 묘지를 점유하게 되자 보상

금문제가 대두되었고, 경성구미인묘지회는 그제야 법적인 권리를 확보하려는 활동을 시

작했다.27)

양화진묘원은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과 역사교육 현장이다. 그리고 마포구의 역사적인 

유적지이며 구민들의 휴식공간이다. 양화진은 어느 한 교회가 독차지할 수 없는 한국교

회의 공동유산 ... 우리는 ... 자신의 온 삶을 희생하며 헌신하신 외국인 선교사들의 숭

고한 신앙유산을 이어받아야 할 사명이 있음을 한국교회 앞에 천명한다.

25) �<The Independent> 사설(Editorial)에는 양화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처량하므로 대책이 시급하다

는 내용이 실려 있다.(자료 1896-A-008:<The Independent> 사설(Editorial) (1896.10.31)) 

26) �원일한 경성구미인회장은 1964년 말 서울시에 낸 진정서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느슨한 조직’이고 심

지어 한국전쟁 후에는 한국에 유족이 없어 묘지관리를 유니온교회에 위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Until a few years ago the management of the cemetery and title to the land was 

under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a loose organization of relatives of the 

deceased and other friends in the community. After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relatives 

remaining in Korea was very small, so in 1956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formally turned  over responsibility to the Seoul Union Church.(자료1964-D-002 원일한, 서울

시장에게 제출한 양화진 묘지 보호 진정서 사본-영문(1964. 12. 31)) 

27)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양화진 토지보존등기 진정서에서 “...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마포구청으로부

터 받고 ... 비로소 미등기사실을 발견 ...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를 소원”한다고 밝히고 있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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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화진선교사묘원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묻힌 성지라는 사실을 처음 

주목한 사람은 오리(吾里) 전택부 장로다.28) 그는 양화대교 교차로 건설로 양화진선교사

묘원이 없어지거나 이전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찾았다. 그 이

후 당시의 쓰라렸던 감회를 <기독공보>에 연재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와 사회

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

해 구성된 100주년협의회를 중심으로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정비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러한 일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 원일한 장로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100주년협의회 

총재 한경직 목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③ �선교기념관이 준공된 1986년 10월 이후,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으로 입주하려던 계

획을 보류한 100주년협의회의 배려로 선교기념관을 예배처소와 사무실로 사용하는 한

편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양화진선교사묘원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포함)의 공동묘지로 더욱 고착되는 듯했고, 관리

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 폐허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양화진 일대는 1965년 도시공원으

로 지정됨으로써 이후부터는 새로운 묘지 조성이 법으로 금지되었고, 2000년 1월 발효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묘지 설치 금지가 한층 강화되었다. 그러나 양화진선교

사묘원에는 공원조성이 끝난 1986년 10월부터 2004년까지 42기의 새 무덤이 조성되었

고, 37기의 무덤을 예약하고 돈을 미리 받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29)

④ �1986년 이후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 관리를 위해 국

1980-D-005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보존등기 진정서(1980.11.20) 또 당시 묘지회가 묘지보상금 수령

과 토지등기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들을 보면, 묘지회의 명칭이 서로 달라 급조된 조직임을 알 수 

있다.(자료 1978-D-001 서울외국인묘지회 정관(1978.11)/자료 1978-D-002 경성구미인묘지회 정관

(1978.11)/자료 1979-D-001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등기신청서 사본(1979.11)/

자료 1979-D-002 서울외국인묘지회, 토지권리취득 허가신청서 사본(1979.12) 

28) �전택부 선생은 양화진을 찾은 후 신문기고를 통해 ‘우리 민족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수많은 외국인이 묻혀 

있는 이곳이 마구 짓밟히고 버려지고 ... 인근 파출소의 순경도 모르고 있었다’고 탄식했다.(자료 1979-

A-004  전택부, ‘양화진외인열전(1)’, <한국기독공보>, 4면(1979.9.29)/1986-A-008 전택부, ‘머리

글’, <양화진 선교사 열전>, p.10(1986.8)/2005-A-014 전택부, ‘개정판을 내며’, <양화진 선교사 열전>, 

p.5, (2005.9)

29) �유니온교회는 37기의 묘지를 예약하고 그 대금을 미리 받았음을 시인하고 있다.(자료 2010-C-012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원 안장자 현황(2010.7.1)/자료 2005-D-024 양화진묘지 

사전 매매 리스트 및 영수증(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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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러 교회와 믿음의 형제자매들로부터 헌금을 기부 받았다. 그러나 양화진선교사묘

원을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며 마포구민의 휴식공간이라고 주장하는 마포구 관내의 교

회들로부터는 지난 20여 년 동안 감리교단 소속의 단 두 교회가 총 400여 만 원을 후원

한 것이 전부다.30) 

(2) 5쪽 23~6쪽 2줄

①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 100주년기념교회에 의해 쫓겨났다는 주장은 사실

이 아니다. 이는 유니온교회가 제기한 업무방해 소송 판결로 명백한 결론이 난 사안이

다. 당시, 법원은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법률적 소유자로서 행한 모든 

행위에 어떠한 법적 하자도 없으며 유니온교회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판결했

다.31)   

②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도 자승자박의 결과다. 유니

온교회 측이 의도적으로 선교기념관의 건립용도가 묘지관리소라는 사실을 외신기자에

게 일러준 게 발단이 되어 마포구청이 문제발생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선교

기념관의 교회 및 예배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32)

③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하던 19년 동안 양화진선교사묘원에는 한국의 

100주년기념교회는 ...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건립한 양화진 선교기념관에서 서울유니

온교회가 예배를 드리도록 배려한 역사와 전통을 훼손하고, 2007년 8월 양화진 선교기

념관에서 서울 유니온교회를 내쫓는 불법을 자행함으로 선교사들과 그 후손들에게 지

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30) �100주년협의회의 제26회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중 ‘4. 100주년사업 협찬교회 헌금내역’ 자료에 보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마포구 관내 교회에서 헌금한 것은 199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아

현중앙감리교회(3,400,000원)와 서강감리교회(600,000원)가 전부였다.(100주년협의회의 제26회 정기

이사회 회의자료, p.22)

31) �서울고등법원은 재정신청 판결문에서 ‘100주년협의회 임원 내지 기념교회 담임목사의 고소사실(업무방

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자료 2009-A-009 서울고

법, 재정신청 판결문(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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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저촉되는 일이 많았다. 마포구교회협의회는 유니온교회의 부당한 일들을 제지

하기는커녕 성지라고 주장하는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이들의 행

위33)마저도 묵인, 방조하였다.   

(3) 6쪽 8~10줄

① �100주년기념교회의 정관은 100주년협의회로부터 인준을 받았다.34) 100주년기념교회

의 정관은 창립 직후부터 온 교우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며 그 내용을 정리하였고, 

100주년협의회가 결정한 ‘100주년기념교회 운영방침’35)에 따라 ‘양화진선교사묘원에 잠

든 은인을 기리며 전도하는 연합교회, 한국교회 200년을 바라보고 개혁의 비전을 가꾸

는 깨어 있는 교회’를 지향한다. 2006년 10월14일에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

회 사이에 체결한 협약서는, 1)교회는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는다, 2)교회는 독자적인 

정관을 제정, 운영한다, 3)100주년협의회는 정관 내용을 검토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4)교회 정관은 100주년협의회의 인준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32) �마포구청은 ‘외국인묘지공원 관리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녹지환경과-13564)을 통해 “..건축물은 공원

관리사무실 용도로 건축허가되었으나 교회 및 예배 용도로 사용중에 있어 지역주민 및 각종 언론 등으로

부터 문제화 되고 있기에 통보하오니 2007.8.20일한 당초 허가된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바란다”고 

통지했다.(자료 2007-A-014 마포구 공문/녹지환경과-13564/2007.8.7)

33) �양화진선교회는 2002년 4월 창립되어 양화진을 안내하고 있다. 양화진선교회는 방문객들에게 후원금이

라는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있다. 즉, 양화진을 무대로 선교사 안내라는 이름 아래 상업적 이익을 취

하고 있다. 양화진선교회 양화진 안내 홈페이지/www.yanghwajin.co.kr)

34) �자료 2006-B-008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협약서(2006.10.14)

35)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 설립을 추진하며 설정한 100주년기념교회 운영방침에 의하면, 100

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에 잠든 복음의 은인을 기리며, 연합교회를 지향하며, 100주년기념사업의 정신과 

유산, 유적을 보존 전승하고, 100주년협의회는 후견자의 입장에서 100주년기념교회를 섬긴다고 되어 

있다.(자료 2005-B-003 100주년협의회, 100주년기념교회 운영방침(2005.4)

100주년기념교회는 어느 누구의 지도감독도 받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만든 정관에 따

라 항존직인 장로와 권사를 단순한 호칭으로 사용하여 한국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더 나아가 무너뜨리고 있다.



양화진의 진실 Ⅰ -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의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대한 보고서> 진상규명38

② �‘장로, 권사 호칭제’는 모든 교단을 아우를 수 있는 연합교회를 지향하기 위해 마련된 제

도이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장로 권사제도의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

는 뜻이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제정 당시 생각지 못했던 비판을 받게 되었다. 즉, 일

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모두 장로와 권사로 호칭하면 장로와 권사를 계급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자격 요건이 너무 없으면 장로 권사의 호칭을 받기 위해 교회를 

옮길 수 있으며, 일괄적으로 장로와 권사로 호칭하다보면 신실치 못한 신자로 인해 한

국교회에 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다.36) 100주년기념교회는 이런 지

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2009년 6월의 정관개정을 통해 장로 권사 호칭자의 자격을 대

폭 강화했다.37) 그해에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는 호칭장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38)했다. 

③ �한국교회, 특히 예장통합이 채택하고 있는 장로선출의 대의성은 문제가 적지 않다. 예

장통합 헌법은 공동의회에서 참석교인의 2/3의 찬성을 얻은 이를 장로로 택하고 있으나 

문제는 공동의회 의사정족수의 개념이 없을 뿐 아니라 전체 교인의 몇 퍼센트가 공동의

회에 참석했는지조차 문제 삼지를 않는다.39) 따라서 진정한 대의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가령 1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1천 명만 참석하였더라도 공동의회는 성립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는 전체 주민의 1/3 이상이 투표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처럼 예장 통합의 의사정족수가 빠진 공동의회의 대의성은 일반 상식에 반한다. 100

주년기념교회의 ‘장로 권사 호칭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36) �이재철 목사는 2009년 7월 12일 교회 창립 4주년 기념주일 설교(‘띠를 띠고’:성경 행12:6~12)에서 장

로 호칭제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37) �강화된 호칭 장로 권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제5조(교인자격 및 호칭)의 해당 내용

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로 호칭한다. ① 만 60세 이상 

된 자 ② 우리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된 지 7년 이상 된 자 ③ 디도서 2장 2절-3절에 합당한 자 ④ <새신

자반> 10주, <성숙자반> 10주, <사명자반> 10주, 총 30주간의 훈련을 거친 자 ⑤ 우리교회에서 3년 이

상의 봉사경력을 지닌 자 ⑥ 해당 구역장과 교구 교역자가 추천하는 자 4. 타교회에서 장로, 권사로 임직 

받은 자는 ④항의 과정을 거쳐 그 호칭대로 호칭한다.”

38) �기독교한국침례회는 2009년 열린 99차 총회에서 장로 호칭제를 통과시켰다. 치리권이 있는 장로제

를 도입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장로라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국민일보, 

2009.11.25일자 기사 ‘긴급점검-장로, 그는 누구인가?’)

39) �예장 통합 헌법 제90조에 의하면,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7. 공동의회의 의장

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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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쪽 19~7쪽 6줄

① �국어사전은 ‘사유화’를 ‘개인의 소유가 됨, 또는 개인의 소유로 만듦’이라고 풀이하고 있

다. 그러나 ‘사유화’란 용어는 ‘불법적이거나 기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것이나 공공

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라는 의미로 더 자주 통용된다.   

②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사유화’는 보통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 운영

하면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도들의 헌금 중 50퍼센트를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은 100주년

기념교회의 창립 정신과 정관40) 규정에 따라 한국교회 공동의 신앙유산답게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에게는 경건의 공간으로, 마포구민에게는 사색과 휴식의 공간으로 가꾸어지

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곳에서 참배객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원칙

적으로 불가능하다. 

③ �오히려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사유화하려는 이들은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

더우드이다. 현재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양화진의 소유권을 주장

하며 100주년협의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1913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985년 이후 20여 년 동안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사실상 해체되었다41)). 최근 양화진선교사묘원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경성구미

“3. 한국교회의 신앙유산인 양화진묘원을 불법적으로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

하라.”

“4. 기독교 성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무례를 즉각 중지하라.”

40)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제7조 재정 31. 헌금의 50%는 교회를 위해, 나머지 50%는 교회 밖을 위하여 사

용한다. 32. 매월 첫째 주일에 그 전월의 재정 입출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 교인에게 1원 단위까지 서

면으로 보고한다.(자료 2006-C-009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41) �경성구미인묘지회가 1985년 해체되었다는 주장은 유니온교회가 작성한 2007년 6월3일자 유니온교회 

총회(Seoul Union Church General Meeting)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즉, 피터 언더우드는 이날 회

의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는 훨씬 이전에 존재해 있던 유니온교회에 1985년경 흡수되어 있었는데, 다

시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경성구미인묘지회는 피터 언더우드를 회장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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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묘지회’는 소송을 위해 급조된 조직으로서, 이전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승계했다거나42), 

법인은커녕 공신력 있는 단체(비법인사단)로 인정할만한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

다. 즉,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

을 사유화하려는, 실체도 불분명한 단체다. 

④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역시 이미 앞에

서 언급한 바 있다(24쪽 (4)-① 항목 참조). 

(5) 7쪽 7줄

 

①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봉헌판은 1986년에 세운 정연희의 ‘봉헌’ 시를 동판에 새긴 것이 

유일하다. 이 시비(詩碑)는 지금도 선교기념관 앞에 세워져 있다. 

②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비판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봉헌판은 ‘서울 유니온교회의 역사적 배

경 및 양화진 이야기를 담은 ‘양화진 설명판’이다. 설명판을 철거한 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았고, 한글과 영문 상호간에 상치되는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함이었다. 그릇된 내용을 담은 설명판 철거는 관리권자의 당연한 의무다.(상세한 내용

출하고 양화진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시작했다.(자료 2007-E-005-X 유니온교회, 교인 총회 회의록

(2007.6.3)/자료 2007-D-006-X 경성구미인묘지회, 총회 회의록(2007.6.3)

42) �신호철은 그의 책 『양화진외국인묘지,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에서 “1913년 토지대장에 등록된 ‘경성

구미인묘지회(京城歐米人墓地會)’와 현재의 ‘경성구미인묘지회(京城歐美人墓地會)’는 승계가 아닌 차명

의 형태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편법적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p.143) 사실, 현재의 경

성구미인묘지회가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간에 양화진을 관리했던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정통성을 잇는 

조직인가 하는 문제도 검토할 만하다. 해방 이후 언더우드 2세를 중심으로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가 조직되었으나 1956년 양화진 관리를 서울유니온교회에 위임했다. 이후 이 조직은 1970

년대 말, 양화대교 증설과 서울지하철 건설로 양화진 묘지 일부가 강제 수용되고 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만들어진 문서를 보면, ‘서울외국인묘지회’라는 이름과 ‘경성

구미인묘지회’라는 이름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당시 실체는 없고 이름만 있던 조직을 살아있

는 조직으로 가장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판단된다.(자료 1978-D-001 서울외국인묘지회 정

관/1978-D-002 경성구미인묘지회 정관/1979-D-001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서/1979-D-002 서울외국인묘지회, 토지권리취득허가신청서/1980-D-005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

권리취득 허가신청서) 

양화진 묘원에 세워졌던 봉헌판(현판)과 선교사 묘비를 즉각 원상복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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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7쪽 ‘5.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에 1986년 세워졌다가 철거된 설명판>에 대하여’ 참조)  

③ �기념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원칙의 문제이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에 

안장된 선교사는 물론 일반 무덤을 포함하여 단 하나의 묘비도 철거하지 않았다. 단지 

묘원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기념비 일부를 철거했을 뿐이다. 100주년기념교회가 양

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를 맡으며 가장 주목한 문제 중 하나는 무분별하게 세워진 기념

비들이었다. 묘원은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공간이지 살아 있는 이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공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화진선교사묘원에는 선교사를 기린다는 미명 하에 

교회나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담긴 기념비가 많이 세워져 있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묘원의 성격과 본뜻에 어긋나는 기념비들의 철거 원칙을 세우고, 이런 기념

비를 세운 기관이나 개인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자진철거를 요청했고,43) 이에 내리교회, 

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등은 자진 철거했다. 

④ �서교동교회의 신호철 은퇴장로는 이 조치에 불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은 기념비

를 철거하지 못하도록 2006년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묘비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

였으나 기각 당하였다.44) 그는 서울고법에 다시 항소했으나 2007년 6월 12일 각하 처

분을 받았다.45)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시행한 기념비 철거 요청이 정당

함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판결 이후 100주년협의회는 나머지 3개의 기념비를 철거

한 바 있다. 선교사 묘비를 원상 복구하라는 마포구교회협의회의 주장은 적법하게 세워

진 묘비 중에 철거된 묘비가 없다는 점에서 잘못되고 그릇된 주장이다.  

43) �100주년협의회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사랑의교회, 인천내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

회, 우이중앙교회, 서교동교회 등에 묘원에 부적합한 기념비 등을 자진철거해 줄 것을 요청(기백 2006-

02,03,04,05)하여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취지를 이해하고 자진 철거했다. 

44) 자료 2006-A-007 서울지법, 묘비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2006.12) 

45) 자료 2007-A-008 서울고법, 묘비처분금지가처분(항고) 결정문(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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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쪽 14~21줄

①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를 담당한 5년 동안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독점했거나 독점을 시도한 적이 없다. 마포구교회협의회 측은 독점의 근거로 주일 참배 

제한, 20명 이상 단체 참배 제한, 참배시간 제한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모두 날로 증가

하는 참배객들로부터 양화진묘원을 지키기 위한 적법하고 적절한 조치다.(이에 대해서는 

27쪽 (8) ‘2007년 8월 16일 항목의 오류’ 참조) 

② �100주년기념교회는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의 보존과 

관리라는 특별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 교회이다. 이재철 목사는 100주년

협의회 지도부의 간곡한 청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받아 순종한 것뿐이다.46) 자신

들의 주장이나 입장과 다르다고 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에서 헌신하는 동역자를 

흑심 운운하며 소명지인 양화진에서 떠나라는 강북노협에 경악할 따름이다.   

(7) 7쪽 24~8쪽 2줄

100주년기념교회는 마포구민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휴식처이며 신앙순례지인 양화진을 

독점하고 있다. ... 주일에는 자신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한국교회 성도들의 주일 

참배를 제한하고 있으며, 평일에도 20명 이상 단체의 참배를 제한하고, 참배시간을 제

한하는 등 자체 관리규정을 만들어 전횡을 일삼고 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흑심을 버

리고 양화진을 떠나 이전하라.

한국기독교 순교자기념관을 한국교회 어느 교단의 지도 감독도 받지 않는 일개 교회가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가? 100주년기념교회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순교자 

추서 역시 자체 독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 협의회는 더 이

상 한국교회 앞에 온갖 무례와 불법을 서슴지 않는 100주년기념교회의 불순한 행위들

을 바로 잡고 정리하여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라.

46) 자료 2005-B-006 김경래 장로 비망록(2005.4.25)

      자료 2005-C-010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예배 취임사(20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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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 정신과 목적상 특정 교단에 소속될 수 없다. 이는 100주년협

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다.47) 100주년기념교회가 

한국기독교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회에 가입한 것은 교인들이 낸 헌금의 세금 처리 

등의 행정편의를 위함이다.  

② �현재까지 100주년기념교회는 새로운 인물을 순교자로 추서하거나 이미 순교자로 공인

된 분들을 제외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100주년기념교회가 독단적으로 순

교자 지정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일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

하다. 한국기독교의 순교자 인정 및 추서는 오랫동안 갈등과 반목을 일으켜 온 과제였

다. 한국교회는 수많은 교단의 요구를 조율할 만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순교자 추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순교자 추서 규정과 시스템

을 정비하는 일과 이 일을 담당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100주년협의회는 이

를 위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학계의 원로와 중견 학자 중심으로 자문단 구성을 추진 

중에 있다. 

(8) 8쪽 6~12줄

① �이재철 목사는 이제까지 교회법이나 현행법을 어겨 어떤 단죄도 받은 적이 없다. 따라

서 강북노협의 이 발언은 이재철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에 해당한다. 유니온교회 

측에서 갖가지 이유로 이재철 목사와 100주년협의회의 고(故) 정진경 전 이사장을 비롯

어떻게 한국교회 앞에 불법을 자행하고 무례를 일삼는 이재철 목사가 ... 100주년협의

회의 이사에 올라 있을 수 있는가?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하였

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 어느 교단과 어느 기독교 단체의 동의를 구하였는지 즉각 

해명하고, 실추된 한국교회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와 무례를 하나

님과 한국교회 앞에 사죄하고 이를 바로잡으라.

47) �협약서에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1)100주년협의회와 교회의 관계는 한국기독교100주

년사업의 후속관리를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이며, 양자는 묘원과 순교자기념관의 운영, 관리권 행사를 변

경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2) 100주년기념교회는 어느 특정 교단에 소속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자

료 2006-B-008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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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도자들을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48) 

이재철 목사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문제들, 이를테면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고, 교회의 재정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단돈 1원까지 낱낱이 공개

하여 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재철 목사는 목회자로 이제까지 단 한 차례

도 담임 목사직 이외에 다른 직책을 수락한 일이 없음을 들어 끝까지 100주년협의회의 

이사직을 고사했었다. 그러나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공동의 목표를 향

해 협력하기 위해서는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의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100주년기념교회의 담임목사는 반드시 이사가 되어야 한다는 100주년협의회의 강력한 

요청을 수차례 받고 고뇌 끝에 순종하게 된 것이다.

② �100주년협의회의 3대 이사장 고 정진경 목사는 소천하기 하루 전인 2009년 8월28일,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유니온교회는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과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에 의해 밝혀졌

음을 밝히고, 예장통합 측에 의한 이재철 목사에 대한 핍박의 이면에는 매우 불순한 동

기가 깔려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

회를 창립한 기본방침에 따라, 100주년기념사업의 정신과 유산 및 유적을 보존, 전승하

고’, ‘한국교회 200년을 바라보며 개혁의 비전을 가꾸는 깨어 있는 교회를 지향’하는 창

립정신이 100주년기념교회를 통해 구현되고 있음을 치하했다.49)

48)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 관련 인사들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4건의 소

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으며, 일부는 불기소되었다. 업무방해 소송

의 경우에는 재정신청까지 요구했으나 각하되었다.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경성구미인묘지회 측

에서는 검찰로부터 1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검찰이 법원에 대하여 ‘100만

원 벌금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의 구형(求刑)에 불과한 것이며, 이마저도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소송을 철회함으로써 모든 법적 소송은 종료되었다. 현재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제

기한 ‘이전등기 말소 소송(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자료 2007-A-025 서울지검, 사자명예훼손 공

소장(2007.10.18)/2008-A-001 서울지법, 사자명예훼손 판결문(2008.1.16)/2009-A-009 서울고등

법원, 재정신청 기각판결문(2009초재155/2009.4.13)

49) 자료 2009-B-027 정진경,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에게(편지유언장/200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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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장통합 소속 100주년협의회 이사 제안서 - ‘양화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PP.10~12)>에 대하여

이 문건은 100주년협의회에 전달되지 않은 문서이다. 문서 뒤에 붙은 서명도 이 문건에 서

명한 것인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따라서 이 제안서에 대한 논의는 원칙적으로 필요치 않

으나 더 이상의 왜곡을 막기 위해 이 문건의 오류를 바로잡는다.  

 

(1) 11쪽 17~18줄

① �100주년협의회의 창립 취지 : ‘지난 100년 동안 이루어 놓은 믿음의 유산들을 정리하고 

더욱 바르게 전승시키기 위해 모든 개신교 교단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기념사업을 전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50) 

② �사업의 방향과 목표 : ‘신앙 선배들의 업적을 기리고 전승함’, ‘교회분열의 역사를 참회

하고 하나의 교회를 지향함’, 선교 2세기를 향해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함‘, 세

계선교에 이바지 함’,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룸’.51)

③ �선교기념관의 건립 취지와 정신에 대해서는 선교기념관 헌당 기념예배에서 강원룡 목

사가 행한 설교, ‘산 돌로 지은 집’에 잘 드러나 있다. 강 목사는 “19세기 말엽 어두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육신까지 묻은 역사적인 터전 위에 이 건물을 짓고 헌당하게 

된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이 자리가 이 분들의 과거 업적과 공로를 기념하기 위

함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선교의 전선을 보다 더 넓혀나가기 위하여” 

이 건물이 건축되었음을 강조했다.52) 이는 선교기념관이 선교사 개개인을 위한 보은의 

장소가 아니라 선교 200주년을 내다보고 한국 기독교의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제시하

50) 100주년협의회 간, <기념사업총람>, p.37, ‘사업의 취지’

51) 100주년협의회 간, <기념사업총람>, p.37, ‘사업의 방향과 목표’

52) 100주년협의회 간, <기념사업총람>, p.421, ‘말씀-산 돌로 지은 집’(강원룡)

첫째, 양화진의 외국인공원묘지는 100주년기념사업이 시행될 당시의 정신에 따라 원상

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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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원상회복인 것이다.

(2) 11쪽 19~21줄

① �무엇을 위한 면담 내지 대화냐가 중요하다. 특정 선교사 후손이 한국의 법을 무시하면

서까지 근거 없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대화나 면담은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둘째, 100주년기념교회의 활동이 교회를 설립할 당시의 취지에 부합된 것인지 또한 유

니온교회를 비롯해 그간 관리에 참여해 온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다자간의 면담 내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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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화진외국인묘원에 1986년 세워졌다가 철거된 설명판(pp.17~18)>에 대하여

① �유니온교회와 강북노협은 소위 설명판 철거가 마치 대단한 역사왜곡이라도 되는 양 침

소봉대(針小棒大)하였다. 설명판은 양화진선교사묘원 내의 나무처럼 보호를 받고 있거

나 구청의 허가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설치물일 뿐이다. 100주년협의회가 설명판

을 철거한 이유는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② 설명판 내용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1) �“선교 1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오늘날 서울 유니온교회의 터가 된 묘지공원 안에 세

우게 되었다.”의 영문, “to build a memorial chapel on the site next to the cemetery 

which became the home of Seoul Union Church”에는 “선교 100년 기념사업의 일환

으로”라는 한글 설명판의 문구가 빠져있으며, “서울 외국인교회의 터가 된 묘지공원 안에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은 ‘became the home of Seoul Union Church’로 잘못 옮겼다. 

(2) �‘서울 외국인교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 기념교회인 영구시설로 처음 이사한 것

은 1986년이었다.’는 한글 문장은 “In 1986, Seoul Union Church moved to its 

first permanent building, the memorial chapel in the foreigners cemetery at 

Yanghwajin”으로 영역되었는데 이는 잘못된 번역이다. 왜냐하면 영문에 its를 삽입하여 

‘공원 기념을 위한 영구시설인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의 영구적인 시설’인 것처럼 오역

했기 때문이다.  

(3) �‘이 교회 건물은 오랫동안 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담임으로 사역하신 한경직 박사가  이

사장으로 계시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헌신적인 기독실업인 독지가들

의 협찬을 얻어 ‘선교기념관’으로 건립한 것이다.’라는 한글과, ‘The chapel was built 

through the generous efforts of the Council for the Hundredth Anniversary 

of the Korean Church, chaired by Dr. Han Kyung-Jik, longtime pastor of the 

Yongnak Presbyterian Church.’이란 영문 표현은 모두 한경직 목사가 현재까지도 100

주년협의회 이사장인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한글 설명에는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헌신

적인 기독실업인 독지가들의 협찬을 얻어 선교기념관이 지어졌다’는 문구가 영문에는 빠

져있다.  

(4) �‘ … 장로교 선교회 소속 존 헤론 박사를 모시도록 양화진 땅을 고종황제가 기증했다.(… 

Korean Government granted a plot of land at Yanghwajin to bury Dr.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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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n of the Presbyterian Mission…)’라는 표현에도 오류가 있다. 1890년 당시 고종

(영문은 Korean Government)은 조선의 황제가 아니라 왕이었다. 

(5) �영문 설명판은 ‘서울특별시 the Metropolis of Seoul’을 ‘The Special City of Seoul’이

라고 잘못 표기했다. 

(6) �‘선교기념관’은 ‘Mission Memorial’로 표기해야 하나 설명판은 ‘Memorial Chapel’로 잘

못 표기하였다. 1986년 7월, 유니온교회가 작성하여 100주년협의회에 제안한 관리규정

(Regulations for the …)을 보면, 선교기념관을 ‘Mission Memorial’로 분명하게 기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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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영수 목사 - 서울외국인묘지 사건의 실상(pp.19~21)>에 대하여

(1) 19쪽 17~25줄

① �미국장로교와 미국에 있는 한국선교사모임에서 양화진선교사묘원 문제에 우려를 표명

했던 일은 앞에서 설명하였다.(자세한 내용은 29쪽 ‘2. <예장 통합 총회장 성명서-작금의 

유니온교회와 양화진외국인묘지 문제에 대한 본 교단의 입장>에 대하여’ 1)-①과 ②를 참조 

바람.) 

②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 측은 국내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외

국인들에게 일방적인 정보를 보내 오해하게 만들었다.53) 예장통합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매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양화진선교사묘원이 훼손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인의 명

예마저 훼손했다.

(2) 20쪽 6~13줄

53) �유니온교회는 2005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국내외 언론과 재미 한국선교사협회 및 유족들에게 

100주년협의회가 선교사 묘를 이장하라고 할 것이라는 등, 일방적으로 선교사들의 매장을 불허한다는 

등의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음해하는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렸다.(자료 2009-C-028 지

강유철, ‘유니온교회 문제, 그게 이렇습니다’,<버들꽃나루사람들>2009.8)

이후 100주년기념교회와 서울유니온교회는 갈등관계에 빠지고, 2007년 8월 서울 유니

온교회가 선교기념관에서 쫓겨나는 사태까지 이르고 말았다. …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

총장이었던 커크패트릭 목사는 공식서한을 통해 ‘오늘의 양화진묘원 실태를 심히 유감

으로 여긴다’며 우려하는 탄원을 보내왔다. 또한 한국선교에 헌신했던 선교사 후손들의 

모임인 재미한국선교사유족회 201명의 연서명 탄원서도 본 교단 총회에 전달되었다.

1. 협의회는 창립 당시의 연합정신을 상실하였다. ... 한국기독교 20개 교단 및 26개 

기관의 연합체임을 천명하면서도 운영관리의 전권을 넘겨주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교단과 단체들에 어떤 협의도 구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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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86년 이후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해온 유니온교회는 이미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능

력과 도덕성을 상실한 상태였고, 당시 양화진선교사묘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으

로 전락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기독공보를 비롯한 언론보도에서도 확인 가능하다.54) 

이런 상황에서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에 관심을 가

져달라고 한국교회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각 교회는 한국기독교 전체가 책임

져야 할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개교회가 맡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55)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의 운영과 관리를 정상화

하기 위해 100주년협의회가 2005년 7월 창립한 교회가 100주년기념교회이다.   

② �100주년협의회가 ‘운영관리의 전권을 넘겨주는 등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소속 교단과 

단체들에 어떤 협의도 구한 바 없다’는 주장은 재단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몰이

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1981년 창립된 100주년협의회는 한국기독교100주년선교대

회 등 100주년기념행사를 마친 후, 용인 순교자기념관과 양화진 선교기념관 등 방대

한 100주년기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84년 11월에 재단법인으로 재출범했다. 초대 이사장에는 한경직 목사가 취임했다.56) 

모든 의사결정은 정관에 정한 바대로 재단이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창립 당

시 정관 제정과 이사진 구성은 당시 한국 기독교계의 정신적 지도자이었던 고 한경직 이

사장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으며, 당시의 이사진 구성을 교단과 기관의 파송이사로 구

성하지 않은 것 역시 한경직 이사장을 비롯한 당시 한국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결정이었

다.57) 그 이후 100주년협의회의 의사결정이 교계나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적은 

54) �2000년대 초반 언론에는 양화진이 버려져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자료 

:1994-A-001 ‘선교기념관, 외국인묘지 황폐화’, 신문기사(1994.7.8)//2001-A-001 김성순, <한국기

독공보> ‘독자투고-절두산 성지를 둘러보고’, 2001.1.6)/2001-A-002 김인수, 추석과 양화진, <한국기

독공보> 주간논단(2001.10.20)/2003-A-002/김보현, <한국기독공보> ‘양화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

다’, 2003.8.16)

55) �자료 1986-B-017 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 ‘사실확인서’(2008.10.10)

56) �자료 1981-B-001 100주년기념사업100주년협의회(가칭) 창립총회 회의자료(1981.1.27)

      자료 1981-A-002  <기독공보>, 1981년2월7일자 기사-100주년협의회 출범 기사

      자료 1981-B-004 100주년기념사업100주년협의회 창립예배 순서지(1981.9.7)

      자료 1981-B-005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총람>, p.38-39, ‘사업의 준비’(1981)

      자료 1982-B-001 100주년기념사업100주년협의회 2차 총회 회의자료(1982.1.26)

      자료 1983-B-001 <100주년협의회보>, 제2호, pp.2-3, (1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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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건도 없다. 따라서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에게 양화진의 운영 관리를 

맡길 때 교단이나 기관에 협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가장 많은 

이사가 예장통합 소속임에도 예장통합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3) 20쪽 22~27줄

①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오늘이 있기까지 고 한경직 목사와 고 원일한 장로의 역할이 매우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

업 중 하나였던 양화진선교사묘원 성지화와 선교기념관 건립사업을 한두 사람의 우정과 

협력으로 축소하려는 처사는 옳지 않다. 두 분이 협력했던 본래의 취지를 살려 한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하고, 양화진선교사묘원이 그러한 소명을 지닌 이들의 마음

의 안식처가 되도록 가꾸고 돌봐야 할 것이다. 

② �한경직 목사와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의 부친 원일한 박사(언더우드 3세)의 아

름다운 협력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오늘날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

57) �1983년 1월 31일 경동교회에서 열렸던 100주년협의회의 제3차 총회는 재단법인 설립을 가결하고 실

행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였던 바(17개 교단, 17개 기관에서 101명의 총대가 참석하였으며, 예장통합

에서 가장 많은 8명의 총대가 참석), 1984년 6월 5일 열린 100주년협의회의 제13차 실행위원회는 제3

차 총회가 위임한 재단법인 정관 기초안과 임원 추천을 회장단에 맡기기로 가결하였다. 1984년 9월 14

일 제14차 실행위원회는 회장단이 제안한 재단법인 정관초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재단법인 초대

임원으로 추천한 한경직, 강원룡, 박치순, 서병주, 이영수, 정진경, 지원상, 강병훈(이상 4년 임기 이사), 

김용도, 신신묵, 김영백, 정이숙, 박순양, 최창근, 배태준(이상 2년 임기 이사), 양광석, 김경래, 김석태

(이상 감사)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연이어 열린 제1차 이사회는 한경직 목사를 이사장으로, 이영수 

목사를 이사회 서기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자료 1983-B-003 제3회 정기총회 회의록/자료 1984-

B-005 제13차 실행위원회록/자료 1984-B-006 제14차 실행위원회록/자료 1984-B-007 재단법인 

한국기독교 100주년협의회 제1차 이사회의록)

3. 고 한경직 목사님과 고 원일한 박사의 아름다운 협력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 선교기념관에서 22년간 예배를 드리던 유니온교회가 갑자기 예배장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어떠한 명분과 권리 주장에 의한 것이라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이며, 선교

사들과 그 후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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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들의 거짓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예장통합 교단임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 있

다.(32쪽 (4)-② 항목 참조)

(4) 20쪽 28~21쪽 2줄

① �양화진선교사묘원이 ‘외국인묘지’인가, 아니면 ‘선교사묘지’인가 하는 문제는 이곳의 정

체성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이곳을 단순히 ‘외국인이 묻힌 묘지’라고 정의한

다면 한국 기독교계가 양화진선교사묘원에 막대한 재정을 들여 100주년기념사업을 추

진해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이곳이 ‘단순한 외국인묘지’에 불과했다면, 양화진선

교사묘원의 법적 소유주가 되는 것이 국내법으로 불가능한 것을 안 피터 언더우드의 부

친 원일한 장로(언더우드 3세)가 100주년협의회에 양화진을 증여하며 한경직 목사에게 

이곳을 잘 가꾸고 보호해 달라는 부탁도 굳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② �우영수 목사를 비롯한 예장통합측에서는 언필칭 이곳을 ‘한국 기독교 공동유산이며 성

지이므로 한국 기독교계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할 것을 주장을 하고 있다. 한 입으

로는 외국인묘지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입으로는 한국기독교의 성지이므로 공동 관리

해야 한다는 상호 모순된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화진선교사묘

원의 역사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은 1890년 헤론 선교사의 안장으로 

조성된 이래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조성된 139기의 무덤 중 100기(72%)가 선교사 관

련 무덤으로서 선교사묘원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부터 1986년까

지, 즉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가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일반 외국인의 

무덤이 급증하여 전체 무덤 중 선교사 관련 무덤의 비중이 낮아지게 되었다.58) 양화진선

교사묘원의 역사적 정체성이 이러함에도 현재 선교사 무덤보다 일반 외국인의 묘가 많

다고 하여 외국인묘지라고 주장하려면 이곳이 한국교회의 성지요, 공동유산이라는 주장

4. 본래 이름인 ‘서울외국인묘지공원’으로 해야 한다. ‘서울외국인묘지공원’을 ‘양화진외

국인선교사묘원’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은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려는 처사이다. 묘원에

는 선교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

58) 자료 2010-C-012 양화진선교사묘원 안장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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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철회함으로써 최소한 주장의 일관성이나마 유지해야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지 않

겠는가? 

③ �‘양화진선교사묘원’의 행정구역상 이름은 ‘서울외국인묘지공원’이다. 그러나 2005년 이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조차 이곳에 대한 명칭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100주년사업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자로서 공원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감안하여 마포구청 양화진

팀과의 협의하에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으로 이름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하

위 세부표기’로서 관할관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59) 당시 마포구청은 ‘양화진’과 ‘절두산’ 

등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상호 연관성 있는 이름을 통해 이곳이 한국의 구교와 신교를 

아우르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성지로 가꾸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양화진’이 들어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였다.60) 

(5) 21쪽 3~10줄/21~23줄

 

59) �마포구는 양화진묘지공원의 이름에 관한 민원질의 회신에서, 도로표지판에 기록된 “‘양화진외국인선교

사묘원’이라는 이름은 ‘절두산순교박물관’과 같이 지명 등에 대한 ‘하위 세부표기’로서 교체할 계획이 없

다”고 밝혔다.(자료 2007-A-035 마포구청, 민원사항(양화진묘지의 명칭문제)에 대한 회신) 

60) �이준범, <행정에이전시로 마음을 드래그하라>, 2009, 희망제작소, pp.103~140. 이 책의 저자는 양화

진의 성지화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한 공무원(팀장)으로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기여

도를 매우 크게 평가하고 있다. 또 이 책에서 저자는 양화진의 이름을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라 칭

하고 있다. 

5. 양화진묘원은 어느 한 교회가 독차지할 수 없는 서울시와 한국교회의 공동유산이다. 

100주년기념교회는 “ … 한국교회 성도들의 주일순례를 금하고 있으며 … ” 

6. 양화진묘원은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과 역사의 교육현장이다. … 2001년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여 양화진묘원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단장한 것은 그런 

까닭에서다.

7. 양화진외국인묘원과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은 설립 초기의 정신을 살려 한국교회

가 연합하여 공동유산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한다. 한 교회가 독차지하여 교계와 지역

사회에 마찰음을 내는 것은 연합정신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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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 주체로서 효과적이고 경건한 참배를 유도

하기 위해 관리규정을 제정,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 관리규정에는 참배, 성묘 시간은 

월~토요일, 10:00~17:00로 규정되어 있으나, 묘원 관리와 참배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묘원 참배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 즉, 양화진선교사묘원은 1년 

365일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다. 단, 1년 중 1월 1일, 설연휴와 추석연휴, 성탄절, 주일

과 평일 중 개방되지 않은 시간에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제공하는 무료안내를 받을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100주년기념교회가 묘지를 일방적으로 통제한다는 말은 근거 없

는 비방일 뿐이다. 

② �2006년 9월부터 2010년 8월 19일 현재 202,028명이 다녀갔고 월 평균으로는 4,592명

이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찾았다.61)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역사를 담은 양화진홀이 개관되

고,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지는 안내를 통해 교육도 활발히 이뤄

지고 있다. 그 결과 일부 외부 인사들이 돈을 받고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상업적으로 안

내하는 일도 100주년기념교회 창립 이전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 

③ �‘공동유산’과 ‘공동관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100주년협의회는 한국교회 20개 교단

과 26개 기독기관이 연합하여 창립한 초교파적 기구로서 100주년협의회에 증여된 양화

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 등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참여 

교단의 합의를 거쳐 재단법인으로 재발족했음은 앞에서 설명했다.(50쪽, 2)-③ 항목 참

조) 따라서 100주년협의회가 소유한 유산은 바로 한국교회 공동의 유산이며, 이 100주

년협의회가 관리하는 것은 바로 한국교회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

해 창립한 100주년기념교회는 각 교단에서 파송 받은 협력사역자들로 구성되어 그 사

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예장통합 출신 교역자 8명이 헌신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수십 개 교단 중 특정 교단인 예장통합만이 새삼스럽게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공동 관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큰 발언이다.

61)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성지로 가꾸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모두 75억 원을 사용하여 양화진홍보관을 짓고 묘원을 가꾸는 한편, 양화진홀을 

개관하였으며, 무료안내를 통해 방문객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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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만규 목사, 양화진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 성지(pp.22~24)>에 대하여

(1) 23쪽 6~11줄

① �‘명의신탁’은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신탁하는 자와 받는 자가 공모하여 

부동산 등의 명의를 감추는 등의 불법 행위이다. 그런데 이만규 목사는 어떤 근거의 제

시도 없이 전언(傳言)의 형식으로 20여 년 전 한경직 목사와 원일한 장로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양화진선교사묘원 증여 행위에 대해 ‘명의신탁’이라는 불법적 거래라고 주장하

고 있다. 이는 두 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② �양화진선교사묘원 토지의 증여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주장은, 서교동교회의 신호철 

은퇴장로가 자신의 저서 『양화진외국인묘지 -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에서 “두 단체

(경성구미인묘지회와 100주년협의회)가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당사자 간에 협의 통모

하여”62) 소유권 이전등기를 취했다고 처음 제기하였다. 이후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

세)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이름으로 2008년 12월 제기한 양화진선교사묘원 소유권 이

전등기 말소 청구 민사조정신청서에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의제자백 판

결에 따른 대위등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주장하여 

원일한 장로(언더우드 3세)와 한경직 목사가 불법적 행위를 한 것처럼 표현했다.63) 또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2010년 6월 제출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신청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원고(경성구미인묘지회: 당

시 회장 언더우드 3세)와 피고(100주년기념사업회: 당시 이사장 한경직)는 이 사건 토

62) 신호철, <양화진외국인묘지 - 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2008.1. p.144.

63) 자료 2008-D-006 경성구미이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23)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경직 

목사님께서 기념사업회가 일시적으로 관리를 해주려고 명의를 신탁했다고 하는데 그렇

게 맡은 것을 가지고 기념사업협의회는 그 땅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주장을 하고 한

국교회의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100주년기념교회에 전권을 위임하고 또 목사님과 

100주년기념교회는 위임받았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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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등기를 위하여 ‘공모’, 법원의 의제자백 판결을 받고 … ‘편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64)

했다. 언더우드 4세가 자신의 부친인 언더우드 3세가 한 일을 부정하는 해괴한 일을 자

행한 셈이다. 

③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소유할 수도 없고 관리할 능력도 없던 당시 

경성구미인묘지회의 대표 원일한 장로는 100주년협의회에 증여의사를 표시했고, 법원 

판결에 의해 증여 및 등기이전 절차가 이루어졌다.65)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선교사묘

원의 관리를 위해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하였다.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

에 ‘전권을 위임’했다는 것은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 책임을 방기한

다는 의미가 아니다. 100주년협의회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창립한 100주년기념교회를 

통해 양화진선교사묘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된 셈이다. 이는 100주년협의회가 

제정한 ‘100주년기념교회 운영방침’66)과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체결한 

‘협약서’67)에 명시된 내용이다. 

(2) 23쪽 13~14줄

① �양화진선교사묘원이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신앙 교육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2005년, 100주년기념교회가 관리를 담당한 이후부터이다.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 이

“…수도권 교회들의 교회학교 교육의 현장으로 사용되던 주일추념을 금지하고 주일은 

온통 100주년기념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해 버리는 처사” 

64) �자료 2010-D-011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청구취지 및 원인추가 신청서	

(2010.6)

65) 자료 1985-D-002 경성구미인묘지회 회의록(양화진묘지를 100주년협의회에 증여 결의/1985.2.22)

    자료 1985-D-003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 증여증서(1985.3.4)

    자료 1985-B-004 100주년협의회,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청구 소송 소장(1985. 4)

    자료 1985-A-005 서울민사지방법원, 양화진 공원 토지에 대한 판결문(85가합 1530/ 1985.5.8)

    자료 1986-A-002 법제처, 양화진묘지 소유권에 대한 답변서(1986. 7)

66) 자료 2005-B-003 100주년협의회, 100주년기념교회 운영방침(2005.4)

67) 자료 2006-B-008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협약서(200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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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지난 5년 1개월 동안 75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하여 양화진홍보관을 건립했을 

뿐 아니라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아름답게 가꾸었으며, 특히 2006

년 9월부터 안내 봉사팀을 운영하며 동영상과 직접 안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역사와 선교사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양화진홀

의 개관 이후 보다 구체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어 참배객의 숫자가 더욱 늘어나 2010

년 8월 19일까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찾은 이들은 모두 202,028명으로 월 평균으로는 

4,592명에 달한다.

② �주일 추념 금지와 묘원의 주차장화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다.(24쪽 (4)-

① 항목과 27쪽 (8) 항목 참조) 

(3) 23쪽 15~27줄

① �만일, 양화진선교사묘원이 한경직 목사와 원일한 장로(언더우드 3세)를 포함한 한국교

회의 염원대로 제대로 관리되고 보존되었다면,68)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위 ‘양화진선교사묘원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05년 이

전까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방치와 일부 외국인들에 의한 탈법은 심각했다.69)

사실 한국교회는 그 땅이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

지, 그 땅에 대한 실제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예배처소를 빼앗기고 고등법원에 

제소를 했다는 유니온교회의 주장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양화진의 외국인묘지는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이요 성지라고 생각… 그 양화진묘지는 한국교회 모두의 것으

로 함께 아끼고 귀히 여기는 성지로 가꾸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의 지탄

을 받으면서 굳이 독점 관리를 자임하시려는 것에 대하여 순수성을 믿을 수 없음을 말

씀드립니다.

68) �2000년대 초반 언론에는 양화진이 버려져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자료 

:1994-A-001 ‘선교기념관, 외국인묘지 황폐화’ 신문기사(1994.7.8)//2001-A-001 김성순, <한국기

독공보> ‘독자투고-절두산 성지를 둘러보고’, 2001.1.6)/2001-A-002 김인수, 추석과 양화진, <한국기

독공보> 주간논단(2001.10.20)/2003-A-002/김보현, <한국기독공보> ‘양화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

다’, 20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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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에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자로서 관리와 보존의 책임을 진 100주년협의회가 이

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책임지고 관리할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하게 된 것은 수차례 말한 바와 같다. 그러나 경성구미인묘지

회와 유니온교회가 100주년협의회의 합법적 소유권에 따른 정당한 관리권 행사를 거부

함에 따라 ‘양화진선교사묘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

권’이 누구에게 있으며,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양화진선교사묘원 문제’를 

푸는 핵심고리이다.

③ �경성구미인묘지회는 2008년 12월, 100주년협의회를 상대로 ‘양화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1년 반 동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70) 처음에는 양화진선교사묘원 

토지의 절반에 대한 소유를 주장했으나, 내용을 변경하여 양화진선교사묘원 토지와 선

교기념관 소유의 절반으로 주장 내용을 확대했으며, 2010년에 들어와서는 양화진선교

사묘원 토지와 선교기념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대비, 이 

땅이 국유지이므로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까지 제기한 상태다. 사실이 이

러함에도 강북노협은 ‘소유가 누구에게 있든지, 유니온교회가 법원에 제소한 내용이 무

엇이든지 상관없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다. 

(4) 23쪽 28줄~24쪽 9줄

① �100주년기념교회 창립 5주년인 2010년 7월 11일 주일예배에는 성인 4,985명이 참석

했다.71) 이중에는 물론 타 교회에 출석했던 교인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상적

인 수평이동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성도들

그럼에도 한국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행태로 지적 받는 교인의 수평이동을 조장한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교인호칭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여 교인들을 

불러 모아야 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 ...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교회에는 성직을 봉사

나 사역을 위한 직임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자기 위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

정 ...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호칭을 부여한다면 허영을 쫓는 교인들의 수평이동

은 너무나 자명한 일 ... 우리 교단의 치리의 근간인 이 장로제도를 그렇게 폄훼해도 되

시는지, ... 우리 교단 헌법이 규정한 기본적인 치리회인 당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위

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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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②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의 증가 상황을 보면 매년 700여명 정도 증가했는데, 유니온교

회와의 갈등이 본격화 된 2007년에는 1000여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증가했다. 언론을 

통해 유니온교회가 쫓겨났다는 식의 음해성 보도가 많았음에도 그해에 가장 많은 교인

이 늘어났다.  

③ �100주년기념교회가 교인의 수평이동을 조장한다는 오해를 받을 당시 조사한 자료에 의

하면 2009년 4월까지 마포구에 소속된 교회를 떠나 100주년기념교회로 옮긴 교인은 모

두 118명으로 이는 전체 등록교인 5039명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72) 이는 

일부 교계의 100주년기념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인근 지역 교회에서 수평이동했을 것이

라는 주장과는 상치되는 통계다. 특히, 많은 교인들이 장로와 권사 호칭을 받기 위해 이

동했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100주년기념교회 출석교인의 50%가 2-30대이고 80%가 

40대 이하라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알 수 있다. 

④ �2009년 1월 교회성장연구소가 창립 11주년 연례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교인

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직장과 이사 문제로서 49.8%였고, 다음으로 

‘목회자 문제’가 22.8%였으며, 그 밖에도 자잘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으나 별로 비중이 

높지는 않았다. 아울러 새로운 교회를 선택하게 된 요인 역시 ‘목회자 설교’, ‘목회자 인

69) �100주년기념교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한 묘적부에 의하면, 양화진선교사묘원에는 총 417명이 안식

하고 있는데, 이중 양화진이 공원으로 지정된 1965년부터 선교기념관이 건립된 1986년 10월까지 66기, 

이후 2005년 100주년기념교회가 설립된 2005년 7월까지 42기의 묘지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 묘지들은 

기본적으로 불법묘지이다. 또 유니온교회는 지금까지도 37기의 묘지를 예약하고 그 대금을 미리 받았음

을 시인하고 있다.(자료 2010-C-012  양화진선교사묘원 안장자 현황(2010.7.1)/자료 2005-D-024 

양화진묘지 사전 매매 리스트 및 영수증(2005.12)

70) 자료 2008-D-006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23)

      자료 2009-D-001 원한석 등(법률사무소 다솔), 민사조정 신청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2009.1.8)

      자료 2010-D-010 경성구미인묘지회, 양화진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소송 청구취지 변경신청서(2010.4)

      �자료 2010-D-011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청구취지 및 원인추가 신청서	

(2010.6)

71) 100주년기념교회 주보(2007년 8월 7일~2010년 7월 11일) ‘전주일 통계’ 참조

72) �자료 2009-C-022 지강유철, 100주년교회가 교인의 수평이동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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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73) 이러한 한국교회에 내재한 문제에 대한 천착 없이 단

순히 교인증가 이유를 ‘수평이동’의 병폐로 몰고 가는 처사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드는 일이다.

⑤ �100주년기념교회는 예장통합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100주년협의회가 인준한 정관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5) 24쪽 15~20줄

①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에서 쫓겨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74)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이유 또한 마포구청의 행정지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밝힌 바 있

다.(26쪽 (7) 항목, 36쪽 (2) 항목 참조) 

② �유니온교회가 쫓겨났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한민국 현행법

에 의해 확인되었고, 그 이유 또한 마포구청의 행정지도 때문에 유니온교회는 물론 100

주년기념교회까지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100주년협의

회는 선교기념관을 설립 당시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고 있다. 즉, 선교기념관 1층은 

100주년협의회 등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 예배실은 묘원 유가족 관련 행사

와 예배, 양화진목요강좌 등 공공목적 행사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일에는 100주

년기념교회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100주년기념교회의 주일 예

배 처소는 양화진선교사묘원 밖(합정동 142)에 있는 양화진홍보관과 교육관이지 선교

기념관이 아니다.(12쪽 지도 참조)

또한 우리는 묘지관리나 홍보를 위해 세운 건물에서는 용도상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유로 유니온교회를 내보내고서도 귀 교회에서는 수천명이 모이는 주일예배 처소로 

사용하면서…

73) �2009년 1월 교회성장연구소는 9개의 대도시에서 만 18세 이상 개신교인 1,088명을 대상으로 ‘교회를 

옮기는 일’을 주제로 가구방문 방식으로 일 대 일 개별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74) �업무방해 소송의 경우에는 재정신청까지 요구했으나 각하되었다.(2009-A-009 서울고등법원, 재정신

청 기각판결문(2009초재155/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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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4쪽 21~28줄

① �이재철 목사는 주님의교회 사역과 제네바 한인교회 사역을 마치고 다시는 일반 행정목

회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

하기로 결정하고 이재철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의 수락을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이재철 

목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닫고 순종하였다.75) 당시 이재철 목사는 정형화

된 목회를 떠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이들이 안식하고 있는 양화진 성지의 묘지기’로 

살기로 작정하고 100주년기념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수락했다. 창립 정신에 따라 양화진

선교사묘원을 성지로 가꾸어 보존하고 있는 100주년기념교회와 이재철 목사에게 예장

통합의 이만규 목사는 그 어떤 합리적, 신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소

명으로 주신 소명지(召命地)를 떠나 옮기라는 것이다. 

②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는 1890년 처음 설치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구한말에도 황량한 폐허 같아서 서구인들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염려되니 서울에 있는 

거류민회에서 대책을 세울 것을 강조한 독립신문의 사설76)이 있었고, 1964년 원일한 경

75) 자료 2005-C-010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예배 취임사(2005.7.10)

76) �자료 1896-A-008 <The Independent> 사설(Editorial) (1896.10.31) 참조. : “... It(yangwhachin) 

looks sorrowful not only because it is a place where the dear ones are laid to rest, but 

because the way in which it has been neglected is truly mournful. … We suggested that 

the committee on cemetery will call a mass meeting of foreign residents at an early date, 

and make a some arrangements by which the cemetery in yangwhachin can be made 

respectable.” 이 기사는 당시 양화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서구인들이 선진국 사람이라는 존경심마

저 잃고 있으므로 거류민들의 중지를 모아 이곳을 재정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당시 외국인 묘지

회가 양화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 묘지는 한국교회에 돌려주시고 새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남들과 

같이 정상적인 목회로 목사님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세

우고 ... 양화진묘지 관리가 그렇게 염려된다면 유니온교회에 맡기면 아마 더 잘 돌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포구교회협의회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의 이름 하나를 믿고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100주년협의회도 양화진묘지를 겸

손히 한국교회에 다시 내어놓게 될 것 같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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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미인묘지회 회장이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진정서77)를 보더라도 ‘매장자 후손들의 느

슨한 조직(a loose organization)’이었던 서울외국인묘지회가 한국전쟁 이후에는 후손

마저 거의 없어서 ‘유니온교회에 관리를 위임’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때까지도 양

화진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다. 

③ �원일한 장로가 서울시장에 보낸 진정서에 의하면, 유니온교회는 경성구미인묘지회를 대

신하여 1956년부터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양화진선

교사묘원은 한국교회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공간이었고, 단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들의 공동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35쪽 (1)-③과 

52쪽 (4)-② 참조)

④ �유니온교회는 1986년 10월, 100주년협의회의 배려로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드리기 시작

하면서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양화진선교사묘원은 한국교회와 성도들로부터는 더욱 멀어졌고, 한국의 현행법으로 매

장이 불가능했으나 묘지조성이 수시로 거행되고, 심지어 매장 예약까지 벌어지는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78) 유니온교회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신교 전통에 따른 

예배를 드린 교회이다. 당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교파를 초월해 알렌 선교사 집 등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오늘의 유니온교회는 평범한 외국인교회 중의 하나일 

뿐이다.79) 

⑤ �유니온교회는 지난날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자였으나 이곳을 한국기독교의 대표적 

성지가 아니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사적인 묘지로 축소하여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

다. 지금도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이곳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중인데, 이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묘

지를 예약한 외국인(피터 언더우드 등 37명)들을 매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

러나 이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에서는 이미 명확한 답을 밝힌 바 있다.80) 

이처럼 분명하게 불법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유니온교

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 개인에게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를 

다시 맡기자는 주장은 결국 불법행위를 비호하려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⑥ �100주년협의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유지관

리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기도와 헌금을 요청했을 때, 마포구 관내에서는 오직 감리교 소

속의 두 교회가 4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했을 뿐이다.81) 그랬던 마포구교회협의회가 이

제 와서 양화진선교사묘원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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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원일한 경성구미인회장은 서울시에 낸 진정서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느슨한 조직’이고 심지어 한국

전쟁 후에는 한국에 유족이 없어 묘지관리를 유니온교회에 위임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Until a few years ago the management of the cemetery and title to the land was 

under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a loose organization of relatives of the 

deceased and other friends in the community. After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relatives 

remaining in Korea was very small, so in 1956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formally turned  over responsibility to the Seoul Union Church.”(자료1964-D-002 원일한, 서

울시장에게 제출한 양화진 묘지 보호 진정서 사본-영문(1964. 12. 31)) 

78) �100주년기념교회가 현장조사를 통해 작성한 묘적부에 의하면, 양화진선교사묘원에는 총 417명이 안식

하고 있는데, 이 중 양화진이 공원으로 지정된 1965년부터 선교기념관이 건립된 1986년 10월까지 66

기, 이후부터 100주년기념교회가 설립된 2005년 7월까지 42기의 묘지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 묘지들은 

기본적으로 불법묘지이다. 또 유니온교회는 지금까지도 37기의 묘지를 예약하고 그 대금을 미리 받았음

을 시인하고 있다.(자료 2010-C-012 양화진선교사묘원 안장자 현황(2010.7)/자료 2005-D-024 양

화진묘지 사전 매매 리스트 및 영수증(2005.12)

79)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유니온교회 현황(유니온교회가 100주년협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 자료 분석)

을 살펴보면, 1992년 이후 유니온교회의 교인 수는 150명 내외였으며, 제직은 매년 7명~18명이었다. 

2003년 이후에 제직 중 선교사 후손은 없었으며, 경성구미인묘지회 현(2007년 이후) 임원인 피터 언

더우드, 존 린튼, 도날드 클라크 등은 모두 유니온교회의 제직이 아니었으며, 2006년 유니온교회 요람

에 도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자료 2005-E-025 유니온교회의 출범과 교역자, 제직 명단 자

료(1886~2005)/자료 2006-E-010 유니온교회, 2006년 교회요람(Seoul Union Church Direcyory 

2006)

80) �2007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국무총리실과 마포구청을 통해 이른바 ‘양화진 문제’

의 해결을 진정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9월3일 100주년협의회와 마포구청을 방문하여 현황을 조사하

였으며,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했다.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진정 내용은 ①양화진선교사묘원은 국유

지이며, ②양화진선교사묘원의 사용권은 유니온교회에 있으므로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며, ③100주년협의회의 양화진 개발계획은 중단되어야 하고, ④양화진에는 외국인이 계속 묻힐 수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는 ①양화진선교사묘원은 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된 합법

적인 100주년협의회 소유로서 국유지로 볼 수 없으며, ②선교기념관을 교회로 사용하는 것은 관련법 상 

불가하며, ③양화진 개발 문제는 관련법상 공원시설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나 현재 개발 추진사항이 없

으며, ④양화진에 매장하는 문제는 관련법 상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매장에 대해 국무총리실

은 양화진선교사묘원은 공원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상 묘지설치 제한지역인 동시에 ‘주거지역’으로 묘

지 설치가 불가할 뿐 아니라,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으로부터는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동법 시행령 11조 별표2 제4호 사목)에도 

저촉된다고 밝혔다.(자료 2007-A-036 국무총리실,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련 검토(2007.9)

81) �100주년협의회의 제26회 정기이사회 회의자료 중 ‘4. 100주년사업 협찬교회 헌금내역’ 자료를 보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마포구 관내 교회에서 헌금한 것은 199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아

현중앙감리교회(3,400,000원)와 서강감리교회(600,000원)뿐이었다.(100주년협의회의 제26회 정기이

사회 회의자료,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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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연희 - 한국교회 정말 어른이 안 계십니까?(pp.25~27)>에 대하여 

(1) 26쪽 27~31줄

 

①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권 이전은 당시 한경직 목사와 원일한 장로의 아름다운 뜻과 

한국교회의 기도에 힘입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결실이다.  

② �선교기념관 건물은 당시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의 성금으로 지어졌으며, 양화

진선교사묘원의 단장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시행되었다.82) 그러나, 양화진선교

사묘원 토지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함으로써 받게 된 불하대금은 전액 용인 순교자기념

관 건립에 사용되었다.83) 

(2) 27쪽 10~17줄

 

82) 자료 1986-B-017 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 ‘사실확인서’(2008.10.10)

83) �100주년협의회는 지하철 공사 및 도로확장으로 점유된 토지 보상금 331,120,500원을 1988년6월15일 

수령하였으며, 이 돈은 용인 순교자기념관 건축에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00주

년협의회가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데 이의없음을 각서하였다.(자료 1988-D-001 구미인묘지회 각서

(1986.4.21)/자료 1988-B-002 100주년협의회 이사회 회의록-보상금 수령 확인(1988.6.15)

협의회 측에서는 그들에게 ‘나그네!’라고 소리치며 주인이 하자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고 있다. ‘현재 유니온교회 신자들은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의 후손도 

아니다’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 그런 나그네들이 예배를 드릴 처소만 허락해 달라는

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처소만 허락해 달라는데 어마어마하게도 ‘국권’

과 ‘주권’과 ‘불평등조약 95년’을 쳐들어가며 싸우자고 하는가?

… 양화진 묘역의 법적 소유권은 1985년 한경직 목사님이 생존해 계실 때, 기쁘고 선한 

뜻으로 100주년협의회에 소유권 이전이 된 것 …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몇몇 기업체에

서 헌금한 돈과 당시 지하철 2호선 건설 때문에 양화진 묘역 일부의 땅을 서울시가 구

입하면서 지불한 적지 않은 돈으로 선교기념관이 건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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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 관련 인사들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4건의 소

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으며, 일부는 불기소되었다. 업무방해 소송

의 경우에는 재정신청까지 요구했으나 각하되었다.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경성구미인묘지회 측

에서는 검찰로부터 1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검찰이 법원에 대하여 ‘100만

원 벌금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의 구형(求刑)에 불과한 것이며, 이마저도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소송을 철회함으로써 모든 법적 소송은 종료되었다. 현재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제

기한 ‘이전등기 말소 소송(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다.(자료 2007-A-025 서울지검, 사자명예훼손 공

소장(2007.10.18)/2008-A-001 서울지법, 사자명예훼손 판결문(2008.1.16)/2009-A-009 서울고등

법원, 재정신청 기각판결문(2009초재155/ 2009.4.13) 

85) 자료 2008-D-006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23)

      자료 2009-D-001 원한석 등(법률사무소 다솔), 민사조정 신청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2009.1.8)

      자료 2010-D-010 경성구미인묘지회, 양화진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소송 청구취지 변경신청서(2010.4)

      �자료 2010-D-011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청구취지 및 원인추가 신청서	

(2010.6)

①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가 존경하던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원로들이 이룩한 

아름다운 업적이 훼손당하고 있다. 유니온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성지로 만든 한국

교회의 원로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등 각종 소송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형사고

소를 통해 범법자로 만들려는 행위84)를 거듭했으나 한국교회는 이런 행위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② �현재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100주년협의회를 상대로 1985년 이

루어진 양화진선교사묘원 소유권 이전 및 등기이전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

는 양화진 소유권의 절반을 요구하였으나 이제는 양화진 토지와 선교기념관 전체에 대

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예배처소를 허락해 달라던 때의 태도를 버리고 주인으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소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

비해 이 땅은 정부 소유의 국유지이므로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곁들이고 있

다.85) 이처럼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나그네가 아니라 스스로를 

주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을 한국교회의 성지요, 역사와 신앙교육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려는 한국교회의 염원은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③ ��양화진에 외국인묘지가 설치된 것은 1883년 11월 조선과 영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

영수호조약’의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 이 조약은 영사재판권은 물론 최혜국 대우, 군함

의 자유항행권, 연해측량권 등 그 이전에 체결되었던 조일수호조규, 조청상민수륙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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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 등에 포함된 불평등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이로써 외국의 자본주의가 이전

보다 훨씬 자유롭고 용이하게 조선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침략할 수 있게 되었다.86) 이처

럼 양화진은 구한말 암울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슬픈 역사를 배경으로 지니고 있다. 이

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왔던 선교사들이 묻힘으로써 한국기독교의 성지가 되

었지만, 슬픈 역사를 감출 수는 없다. 

④ �그동안 100주년협의회를 이끌어오면서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한 강원룡 목사, 정진

경 목사, 강병훈 목사, 최창근 장로, 김경래 장로, 정이숙 권사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어른이신데 또 달리 어떤 어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가. 

86) 국사편찬위원회 편, <고종시대사> 제2권, 고종20년 10월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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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재철 목사와 그 주변인사들의 그릇된 주장에 대하여(pp.28~35)>에 대하여

(1) 28쪽 1~2줄

① �강북노협이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작하여 배포한 것은 지

난 2009년 9월 중순이었다. 이재철 목사는 2009년 6월 26일 서노회를 탈퇴했기 때문

에 “이재철 목사는 본교단에서 헌법과 신조를 지키기로 서약하고 안수를 받은 목사이며 

현재 서울서노회 전도목사”라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재철 목사가 통합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통합 헌법과 신조를 지키기로 서약한 것은 그 헌법과 신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함이지 그 헌법과 신조의 문자를 우상으로 섬기기 위함이 아

니다. 

(2) 28쪽 15~29쪽 6줄

 

① �유니온교회 측은 100주년협의회와 2005년에 주고받은 서신을 ‘자신들에게 선교기념관

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서신은 

100주년기념교회 창립 전까지 당시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의 관리가 유니온교

회에 위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의 

영구적인 관리권자임을 확인해주는 증명서가 아니다. 100주년협의회는 양화진선교사

이재철 목사는 본교단에서 헌법과 신조를 지키기로 서약하고 안수를 받은 목사이며 현

재 서울서노회 전도목사입니다. 

2007년 8월 5일, 서울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에서 내몰려 마당에서 예배했고 그 사실

이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2005년 4월 29일 김경래 장로가 보낸 

편지나, 2005년 11월15일 이재철 목사가 보낸 편지를 보면 당시 선교기념관의 사용권

과 관리권을 서울유니온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100주년교회가 부당하게 

관리권과 사용권을 행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한마디로 이재철 목사의 100주년기

념교회는 겸손히 굽히고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교세가 2000명이 넘자 100주년협의회

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서울 유니온교회를 압박하여 한국교회를 부끄럽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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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원의 관리를 담당할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하면서 이미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

던 유니온교회와의 공존과 상생, 나아가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

다운 기독교 성지를 꿈꾸었다. 이는 2005년 4월의 김경래 100주년협의회 상임이사와 

11월 이재철 목사의 편지 속에 잘 드러나 있다.87) 김경래 상임이사의 편지는 동양적 겸

양과 성경적 겸손의 실천으로, 이 나라에 손님으로 들어오되 생명과 전 생애를 바친 선

교사들에 대한 존경과 보은의 마음을 담은 표현이었다. 그런 동양의 미덕과 문화를 모

르는 서양인들이 김경래 장로의 서신을 근거로 유니온교회가 자신들의 영구적인 예배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뿐이다. 왜냐하면 김경래 장로의 공문 그 어디에도 선교기념관이 유니온교회의 소유라

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기 때문이다. 

② �이재철 목사의 편지는 그 편지의 내용 그대로 선교기념관과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권

이 100주년기념교회에 있음을 밝히기 위한 편지다. 유니온교회가 지하 부엌문을 잠그

고 100주년기념교회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계속 100주년기념교회의 실체를 부정

하였기에 이재철 목사는 모든 관리권이 100주년기념교회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기 위해 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므로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의 주일 오

전예배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은 유니온교회가 100주년기념교회의 관리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한 말이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내용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 또한 말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③ �유니온교회는 애초 100주년기념교회의 창립을 적극 환영했고, 그동안 100주년협의회

의 배려 아래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교기념관의 

주인인 양 강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88) 그러던 중 2005년 9월11일 주일, 유니온교회 

측이 100주년기념교회와 아무 상의도 없이 주일 오후 시간을 외부 공연단체에 대관을 

했기 때문에 100주년기념교회의 2부 예배를 30분 정도 앞당겨 끝내야 했다.89) 100주년

87) 자료 2005-B-008 100주년협의회, 유니온교회 발송 공문(2005-002/2005.4.29)

88) 자료 2005-E-007 유니온교회, 100주년협의회에 보낸 공문(2005.4.26)

      자료 2005-E-017 유니온교회(리처드 브릭스), 100주년협의회에 보낸 서신(2005.9.20)

      자료 2005-E-018 유니온교회(리처드 브릭스), 100주년협의회 이사들에게 보낸 서신(2005.10.21)

      �자료 2005-E-019 유니온교회(리처드 브릭스), 100주년협의회 강원룡 이사장에 보낸 서신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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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교회와의 협력이 최우선 되어야 함에도 공존하고 협력해야 할 상대를 인정치 않는 

유니온교회의 독선적 행태가 드러난 것이다. 

④ �100주년기념교회는 보고서 표현처럼 “겸손히 굽히고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교세가 

2000명이 넘자 100주년협의회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서울 유니온교회를 압박하여 한국

교회를 부끄럽게”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법적 소유자로서 관계

를 분명히 했고, 한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로서 공존과 상생을 추구했다.90) 오래전부

터 선교기념관에서 예배하던 유니온교회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예배시간은 물론 여타의 

교회활동까지 보장했다. 그러나 유니온교회는 지난날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 벌어졌던 

불법적 행위와 결과들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

념교회의 관리자로서의 정당한 행위를 묵살하며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유니온교회를 압박했다는 식으로 소위 양화진 문제를 촉발시켰다. 

(3) 29쪽 11~15줄

① �양화진은 1965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규매장이 불가능한 지

역이었다. 그리고 2000년 1월 발효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규매장 금지는 보

다 강력하게 금지되었다.91) 따라서 매매든 관리비를 받은 것이든 이곳에 시신을 묻는 것

을 전제로 금품이 오고 갔다는 것은 유니온교회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임을 의미한

89) �2005년 9월11일 주일에 유니온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가 2부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한국 코스타 관련 

단체에 선교기념관 찬양 집회를 허락해주고 이 사실을 주일 전날에 알려주어 100주년교회는 2부예배를 

예정보다 30분 정도 일찍 끝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90) 자료 2005-B-015 100주년협의회, 양화진 선교사 공원묘지 운영관리의 건(2005.10.12)

      자료 2005-B-016 100주년협의회, 협의내용 회신(2005.11.9)

      자료 2005-C-020 이재철 목사가 유니온교회에 보낸 서신(2005.11.9)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묘지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가족별로 묘지를 예약을 받

았을 뿐이지 금품을 받고 매매한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Reserved Site 명단을 제시

합니다. 초기부터 양화진외국인묘지 관리 주체였던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묘지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묘지의 관리비를 징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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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0주년기념교회가 관리를 시작한 2005년 이후 묘지예약 영수증을 들고와 매장을 

요구한 사례도 4건이나 발생했다. 따라서 100주년기념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 관리를 

맡게 되면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② �특히 1986년 이후 2005년 사이에도 양화진선교사묘원에는 42기의 새 무덤이 조성되었

다.92) 이때 조성된 무덤 중에는 단지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인이거나, 혹은 내국인일지라

도 외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는 21세기 초까지 

불법적인 매장이 자행되었다. 100주년협의회는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권을 유니온교회로부터 회수한 것이다. 

(4) 29쪽 23~33줄

① �강북노협의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관한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와 유니온교회

의 일방적 주장에 기대어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공격한다는 점이다. 강

… 양화진공원을 조성한 주체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아니라 서울시와 마포구청입니다. 

2003년, 2004년 마포구는 130억 원 이상을 들여서 1600평의 사유지를 매입,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 그때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조경도 함께 하였습니다. 현재 잘 정리

된 묘원의 길의 블록, 경계석, 축대조성은 모두 마포구청이 한 것이지 100주년기념교

회가 한 것이 아닙니다. ... (100주년기념교회가) 낮은 울타리를 만들고 꽃을 심고 축대

를 보완한 것도 있지만 꼭 보존해야할 나무와 역사적인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역사적으

로 볼 때 현장을 훼손한 부분도 있습니다.

91) �마포구청은 ‘도시공원인 양화진외국인묘지 공원 내 신규매장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 규정의 “묘지설치 제한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서 신규매장이 불가’함을 통보했

다.(자료 2007-A-038 마포구청,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에 관한 회신(사회복지과-25019/2007.12.6).

92) �100주년기념교회가 현장답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965년, 양화진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

후 선교기념관이 건립된 1986년 10월까지 조성된 무덤은 66기였으며, 이중 선교사 관련 무덤은 13기, 

나머지 53기는 일반인 무덤이었다. 또 1986년 이후 1005년 100주년기념교회가 창립될 때까지 조성된 

무덤은 모두 42기로서 이중 선교사 관련 무덤은 15기, 일반인 무덤은 27기였다. 이 무덤들은 모두 기본

적으로 불법조성된 것이다.



2.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보고서 각 주장의 허와 실 71

북노협은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서울시와 마포구청의 공동작업으로 조성한 양화진성지공

원조차 구분을 못한다. 마포구청 주관으로 절두산성지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연결하여 

조성한 공원은 양화진성지공원이다. 이 양화지성지공원은 양화진선교사묘원과 별개다. 

강북노협은 서울시와 마포구청이 조성한 양화진성지공원에 투입된 경비93)와 100주년기

념교회가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내의 조경과 묘역단장 등에 사용한 경비를 혼동하고 

있다. 

② �마포구청이 주관이 되어 양화진성지공원을 준공한 것은 2005년 5월이다. 마포구청이 

양화진과 절두산 천주교 성지를 기독교 성지로 가꾸려고 할 당시 천주교 측은 어떻게 

양화진이 성지가 될 수 있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천주교 측의 이런 생각을 바꾸

는데 100주년협의회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94) 

③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 이후 헌금 중 50%는 반드시 교회 밖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는 정관95)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면서, 그 최우선 대상지를 양화진선교사묘원으

로 삼아 아름답게 가꾸고, 세계적 표준에 입각하여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

다. 묘지 예약, 돈을 받는 참배안내, 생존한 개인이나 교회를 드러내려는 기념물을 정리

했고, 묘역을 아름답게 단장했다. 양화진연구원(현 양화진문화원)을 창립하여 양화진선

교사묘원의 역사와 선교사 연구를 본격화했다. 이처럼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홍보

93) �마포구청은 2001년 5월부터 절두산 성지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연결하는 양화진 성지화 프로젝트를 추

진해 2005년 5월까지 양화진 지하차도(32억원), 양화진 성지주차장(47억원), 양화진 성지공원(39억원)

을 건설했다. 이후 2005년 11월에는 양화진 일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1.3억원)과 2008년 9월 절두

산 성지 주변 보행로 환경개선 사업(10.8억)을 시행하여 양화진 주변 성지화 작업에 모두 128억 원(시비 

포함)을 집행했다.(이준범, <행정에이전시로 마음을 드래그하라>, 희망제작소, 2009, p.103)

94) �이준범, <행정에이전시로 마음을 드래그하라>, p.103, 2009, 희망제작소

      �100주년협의회는 1997년 2월, 한경직 이사장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양화진 성지공원 조성에 대한 건의

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1999년 6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2002년 5월에는 강원룡 이사장이 김대

중 대통령에게 양화진 성지공원 조성을 건의했다. 또 2001년 5월에는 서울시장과 마포구청장에게 ‘양

화진공원 주변 환경미화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여 그해 8월 서울시로부터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근린

공원으로 조성토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구에 시달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자료 2001-B-

003/004 협의회, 외국인묘지공원 주변 환경미화에 대한 청원(서울시장/마포구청장/2001.5.31)/자료 

2001-A-005 서울시, 양화진 환경미화 청원에 대한 회신(공녹 58215-2269/2001.8.10)

95)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제7조 재정 31. 헌금의 50%는 교회를 위해, 나머지 50%는 교회 밖을 위하여 사

용한다. 32. 매월 첫째 주일에 그 전월의 재정 입출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 교인에게 1원 단위까지 서

면으로 보고한다.(자료 2006-C-009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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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건립하고,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관리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75억을 지원했다.  

④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성지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한 업적은 양화진 홍보관의 준공, 양화진

홀의 개관,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무료 안내활동이다. 양화진 홍보관은 양화진을 

서울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만들려는 마포구청의 의지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한국 최고

의 기독교 성지로 가꾸려는 100주년협의회의 소망이 만나 이룬 결과이다.96) 또 양화진

홀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찾는 성도 및 시민들에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이들의 사랑

을 몸으로 체험케 하는 한국교회의 역사와 신앙교육의 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 30쪽 3~8줄

① �유니온교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

기념교회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형사소송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이재철 목사 사자 명예훼손 혐의’, 그리고 업무방해 소송을 냈고, 민

사소송으로는 ‘100주년협의회를 상대로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이외에도 신호철 

장로는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 ‘묘비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마포구청을 상대로는 

‘은닉국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청구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그러

나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으며, 일부

는 불기소되었다.97) 업무방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냈으나 이 또한 각

…이재철 목사는 2007년 10월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1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

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재판에서 당시 예장(통합) 총회장 김영태 목사의 

권유로 경성구미인묘지회가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

신들에 대한 고소, 고발, 재정신청 등이 모두 무혐의와 증거없음으로 기각되었다는 주

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96) �이준범, <행정에이전시로 마음을 드래그하라>, 2009, 희망제작소, pp.103~140. 이 책에서 저자는 양

화진묘원의 성지화 작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한 공무원(팀장)으로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기여도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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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었다. 

② �강북노협은 피터 언더우드가 이재철 목사를 고소했던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건이 

검찰로부터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검찰이 법

원에 제출한 서류에 의할 때 100만 원 벌금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검찰이 법원에 구약

식으로 ‘100만원 벌금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한 것이다.98) 100만 원 벌금형은 검찰의 

구형(求刑)에 불과할 뿐 판결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에 대

한 벌금형은 검찰의 구약식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법원은 검찰의 구약식

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공판으로 전환하였으나 피터 언더우드가 소를 자진 취하함으

로 기각되었다. 

③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0년 8월 현재, 피터 언더우드가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이름으로 

제기한 ‘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

우드는 2008년 12월 양화진선교사묘원 절반의 소유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세 차례의 소장 변경을 통해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 모두에 대한 소유권을 주

장하고 있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이 국유지라는 주장은 이미 법제처99)와 국무총리실의 유

권해석(63쪽 ‘7. <이만규 목사, 양화진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 성지>에 대하여’ (6)-⑤와 

각주 80번 참조)을 통해 국유지가 아니라 100주년협의회의 합법적 소유라는 결론이 났

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

우드와 유니온교회는 예배처소를 잃은 불쌍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위장한 채 

한국 기독교의 성지를 소수 외국인의 사유지로 만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97) �신호철의 은닉국유재산 주장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2008년4월29일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각하 판결을 받

았다.(자료 2008-A-002 서울행정법원, 은닉국유재산 소송 판결문(2008.4.29) 

98) 자료 2007-A-025 서울지검, 사자명예훼손 공소장(2007.10.18)

      자료 2008-A-001 서울지법, 사자명예훼손 판결문(2008.1.16)

99) �양화진이 명의신탁이라는 탈법적 방법으로 은닉된 국유지라는 주장은 이미 여러 건 소송의 판결과 국가

기관의 유권해석에 의해 가려진 사항이다. 특히, 1986년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가 유권해석한 공

문(1986.5.10-외국인 묘지용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질의)에 의하면, 법제처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

념사업회는 경성구미인묘지회로부터 증여받은 외국인묘지용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로 볼 수 있을 것임’

이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자료 1986-A-002-X 법제처, 양화진묘지 소유권에 대한 답변서

(198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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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0쪽 9~12줄

① �1988년 9월 20일, 선교기념관 건물 임대 사용을 유니온교회에 요청한 편지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재철 목사는, 1988년 6월 용산구 한남동 여성청년교육원 지하1층 세미나

실에서 주님의교회를 창립했다. 이재철 목사는 창립 때부터 예배만을 위한 자체 건물을 

갖지 않을 것과 헌금의 50퍼센트는 구제와 선교를 위해 사용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

고 있었다. 50여 명의 성도로 시작한 주님의교회는 수개월 만에 성도의 증가로 예배처

소를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재철 목사는 1988년 9월, 여러 곳을 주님의교회 

처소로 타진하던 중에 선교기념관을 빌려 주님의교회 예배처소로 사용하기 위해 유니온

교회에도 건물사용을 요청했던 것이다. 당시 이재철 목사는 1986년부터 양화진에서 거

주하였으므로 주일 오전 이외에는 일주일 내내 선교기념관의 셔터가 내려져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요청은 한국인들에게 선교기념관을 빌려줄 수 없다는 유니온교

회에 의해 거절되었다.100)  

② �그 이후 주님의교회는 1988년 11월 1일, 논현동 YMCA 2층 소망실로 예배처소를 옮

겼고, 1996년 3월 3일 주일부터는 정신여자고교 소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1997년 8월, 주님의 교회는 정신여고에 대강당을 지어 기증하기 위해 기공예배를 드렸

으며, 이재철 목사는 1998년 6월, 처음 개척 당시의 약속대로 10년의 사역을 마치고 주

님의 교회를 퇴임했다. 그해 11월1일 정신여고 대강당은 준공되어 약속대로 정신여고

에 기증되었다.101) 

③ �이재철 목사가 양화진선교사묘원 선교기념관을 빌려 사용하려고 했던 이유와 그 이후의 

이재철 목사는 협의회 이사들의 간청으로 2005년 100주년기념교회를 시작했다고 주장

하지만, 이목사는 1988년부터 양화진 선교기념관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는 

주님의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양화진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100주년협의회 이사들이 

2005년 청빙한 때보다 훨씬 오래전 일입니다. 그 편지가 증언합니다. 

100) �자료 1988-C-003 이재철 목사가 유니온교회에 선교기념관 건물 임대 사용을 요청한 편지	

(1988.9.20)

101) �주님의교회 홈페이지(www.pcltv.orf), ‘교회발자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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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보는 이처럼 투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철 목사가 20년 전부터 속내를 감추고 

양화진선교사묘원 ‘진입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자 음

해이다. 

(7) 30쪽 20~26줄

① �성경에 나오는 “장로”(프레스뷔테로스)는 본래 나이 많은 사람을 일컫는 호칭이었다. 더

욱이 “권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직책이다. 

② �100주년기념교회는 창립 주체인 100주년협의회의 지도와 후원 아래 모든 교회활동을 

하고 있다. 100주년기념교회는 교회 창립 추진 당시 100주년협의회가 결정한 ‘100주년

기념교회 운영방침’에 따라 ‘양화진선교사묘원에 잠든 은인을 기리며 전도하는 연합교

회, 한국교회 200년을 바라보고 개혁의 비전을 가꾸는 깨어 있는 교회’를 지향하며 정관

을 작성했다. 

③ �100주년기념교회의 ‘장로, 권사 호칭제’는 모든 교단을 아우를 수 있는 연합교회를 지향

하며 충분한 내부 토론을 통해 확정한 제도이며,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장로 권사제도

의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제정 당시 생

각하지 못했던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100주년기념교회는 이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

하여 2009년 6월, 정관을 개정하여 장로와 권사 호칭자의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음

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38쪽 ‘3. <마포구교회협의회 성명서>에 대하여’ (3)-②와 

주) 37번 참조) 한편 2009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도 호칭장로제 시행을 결정했다. 

장로교뿐만 아니라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등의 헌법과 규칙에도 항존직(장로, 권사, 

안수집사)은 선거와 임직의 절차를 거쳐서 세우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는 장로를 직분

으로 보지 않고 호칭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한국교회가 존중하는 장로라는 귀한 직책

을 평가절하하려고 합니까? ... 개혁교회의 대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호칭장로제는 한

국교회 전체에 대한 도발입니다. 또한 교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교회 질서를 흔드는 행

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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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0쪽 28~31쪽 1줄

 

① �교인의 수평이동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앞글에서 이미 제기하였다.(58~59

쪽 ‘7. 이만규 목사의 주장에 대하여’ 중 (4) 항목 참조)

(9) 31쪽 13~15줄

① �유니온교회와 예장통합 측은 설명판 철거가 마치 대단한 역사왜곡이라도 되는 양 침소

봉대(針小棒大)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47쪽 ‘5. <양화진외국

인묘지에 1896년 설치되었다가 철거된 설명판>에 대하여’ 참조)

② �유니온교회는 설명판에 있었던 ‘서울유니온교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 기념교회인 

영구적인 시설로 처음 이사한 것은 1986년이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유니온교회가 선

교기념관을 영구적인 예배처소로 사용하기로 애초부터 약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설명판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선교기념관이 영구적인 시설이라는 의미이지, 

선교기념관을 유니온교회에 영구적인 예배처소로 주었다는 뜻이 아니다. 애초부터 100

주년협의회는 유니온교회에게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을 성지로서 제대로 관리

한다는 조건에 따라 잠정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1986년 6월부터 8월 사

이에 유니온교회와 100주년협의회 사이에서 오간 문서들에 의해 증명된다.    

③ �유니온교회가 1986년 6월 작성하여 100주년협의회에 제시한 ‘협약제안서(Suggested 

Agreement)’ 제5조는, ‘선교기념관 사용에 관해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60일전 어

느 일방의 요구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한다.’고 되어 있다.102) 이 문서에 의하면, 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병폐는 교인의 수평이동입니다. 3년만에 4000명 이상이 모였다

고 하는데 그 교인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300여명 세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교인들은 수평이동한 것 아닙니까? 혹시 쉽게 장로 권사 소리 들으려고 전입하는 사람

은 없었을까요?

‘서울외국인교회가 양화진외국인묘지공원기념교회인 영구적인 시설로 처음 이사한 것

은 1986년이었다’라고 명시한 설명판을 철거하여 유니온교회의 예배처소 사용 및 관리

권의 정당성과 근거를 훼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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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기념관 건립 당시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을 100주년협의회로부터 1년 단위로 빌어 

사용할 계획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④ �100주년협의회는 본래 선교기념관을 건립하면 1층을 자체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었

다. 동년 7월 유니온교회가 작성하고 언더우드, 게디스, 사우어 등 유니온교회 교인대

표 3인이 서명하여 100주년협의회에 제안한 ‘선교기념관 관리규정 초안’은 선교기념관

과 묘지 관리는 100주년협의회가 담당하며, 100주년협의회가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

한 부분에 대해 유니온교회가 예배, 선교, 교육의 용도로 사용하고, 건물의 마스터 키

는 100주년협의회가 보관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양자가 협의하되 100주년협의회

가 최종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103) 이를 보더라도 선교기념관 건립 당시 

100주년협의회와 유니온교회 사이에는 엄연히 소유자와 임대사용자라는 인식이 명확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교기념관과 양화진선교사묘원 전체에 대한 사용권과 관리권

이 애초부터 유니온교회에 영구적으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1986년 당시 유니온교회

를 대표했던 언더우드 3세(원일한), 게디스, 사우어에 의해서도 부정된다.  

⑤ �이렇게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선교기념관의 사용권과 관리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

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을 20여 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

게 된 것은 한경직 목사와 강원룡 목사 등 당시 100주년협의회 임원들의 외국 선교사

들에 대한 존경과 보은의 마음 때문이었다. 이는 정진경 목사 등 당시 한경직 목사와 함

께 100주년협의회를 이끌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다.104) 그러나 

100주년협의회는 유니온교회에게 선교기념관의 사용을 허락하면서도 완전히 배타적인 

사용권이나 관리권 요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다. 

102) �자료 1986-D-003 ‘Suggested Agreement’(1986.6)/자료 1986-D-004 계약서 제안/국문 번역

(1986.6)

103) �자료 1986-D-005 ‘Regul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the Korean Christian Centennial 

Memorial and  Foreigners’ Cemetery Park(draft)’(1986.7.23)

        �자료 1986-D-006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및 외국인 공원묘지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초안-국

문/1986.7.23)

104) �자료 1986-B-017 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 ‘사실확인서’(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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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1쪽 17~23줄

① �이재철 목사가 주님의교회 10년 목회와 제네바한인교회 3년 목회를 마치고 일반 교회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 그가 100주년협의회의 간곡한 요

청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100주년기념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수용한 이유는 

2005년 7월 10일의 창립예배 취임사에 잘 나타나 있다.105) 

“평생 주님과 교회만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쳐 오신 두 어르신의 얼굴을 다시 마주 대하고 

그 분들의 심정을 대하는 순간,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밖에 없었습

니다. 제 뇌리 속에 딴 생각이나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틈을 주지 아니하시려, 하나님

께서 당신의 귀한 노종들을 다시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도 신비스런 권위가 저를 압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권위 앞에서 제가 그동안 견지해왔던 제 신념, 이를테면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길이라 여겨왔던 제 신념은 애벌레가 나비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고치와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이재철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시작한 100주년기념교회 사역을 인간간

의 약속 위반으로 폄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대한 몰이해의 

반증이다. 

이재철 목사는 주님의교회를 10년 목회하고 사임함으로 약속을 잘 지킨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재철 목사는 미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있고 행정이 있

는 목회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저의 목회 13년을 돌아보면 ‘예배당 없는 목

회’였는데 앞으로는 ‘교회 없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글을 쓰는 것 자

체가 목회이니까 개인 복음전도자로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현재 100주년기념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 건물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그가 약속을 지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05) �자료 2005-C-010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예배 취임사(20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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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00주년기념교회가 교회 건물을 가지려고 애썼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다. 100주년기

념교회는 양화진홍보관도 마포구청에 기부채납하여 법이 정한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다.

(11) 32쪽 4~14줄

① �100주년기념교회는 이재철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다. 이재철 목사는 100주년협의회

의 기념교회 창립추진 5인위원회의 간청을 하나님께서 양화진묘지기를 마지막 소명으

로 받으라는 명령으로 알고 순종한 것이다.   

② �양화진선교사묘원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적 오류부터 바로잡아야 했다. 

이를 위해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오류가 발견된 설치물이나 묘원의 경

건성을 해치는 기념비, 공원으로서의 아름다움과 경관을 해치는 설치물에 대해서 종합

적인 계획을 세워 고쳐나가고 있는 바 이는 관리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그럼

에도 강북노협이 이전의 묘지관리의 불법성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월권행위이고 당

시 양화진 관리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 비판하는 것은 강북노협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

는 대목이다. 강북노협은 국가나 교회가 역사적 과오나 오류를 전임자의 일이었다는 이

유로 그 어떤 일도 바로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

다.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는 행위에 대해 월권이며 소급적용이라 주장하는 것인

가? 더군다나 이를 장로 권사 호칭제의 소급적용에 결부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③ �장로 권사 호칭제와 기념비 철거 등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다.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

록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지만 장로 권사 호칭제의 경우는 기준을 강화한 것

이재철 목사는 2005년 100주년기념교회를 세우고, 2006년 6월23일 양화진묘지운영규

정을 만들어 그 규정을 소급적용하였습니다. 묘비석이나 중요한 시설물들을 철거하였

습니다. 심지어 1985년 이전에 행해진 일들도 비판,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0주년기념교회는 정관을 수정하면서 구 정관에 따라 장로로 호칭된 자들에게 대해서

는 개정 정관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985년 이전의 양화진외국인묘지는 

전적으로 외국인들 관리 하에 있어 ... 자신들의 관리 시점 이전의 묘지관리 사항에 대

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고 당시 양화진 관리자들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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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것은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처럼 공소시효에 제한을 두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불법을 바로잡는 것과 교회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데 소급적용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12) 32쪽 16~23줄

① �이재철 목사의 저서 『성숙자반』에 대한 이단성 시비는 이미 서울서노회 측의 재판에서

도 스스로 배제하였던 사안이다. 목회자를 ‘이단성’ 문제로 정죄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

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노협은 이재철 

목사가 『성숙자반』에서 한국교회가 사도신경 중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는 “지옥

에 내려가시고”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급한 단 한 줄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단 혐의를 붙

이려 했고, 심지어 이단 재판이 규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13) 33쪽 17~29줄

이재철 목사의 저서 <성숙자반> 292~294에서 ‘그런데 목회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

다는 이유로 죽은 그들을 위해 기도조차 해줄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은자의 영혼을 위해 따뜻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일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본 교단의 

헌법 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편 교리 제4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6조

와 제10장 4조에 의거 교리를 크게 위배하며, 구원론과 기독론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

니다. ... 해석이 다양한 베드로전서 3장 19절 한 절을 기초하여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4. 교단의 어떠한 분도 저를 불러서 진상을 알려고 한 분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서노회의 노회장 차광호 목사와 부노회장 이건호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대책위원회 서기 김승남 장로 3인이 2009년 4월 15일 서교호텔에서 장시간 동안 이재

철 목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간곡히 조언한 바 있고, 2009년 5월 27일 예장 통합 총회 

역사위원회 양화진분과위원장 이만규 목사가 양화진을 방문하고 이재철 목사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2.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 보고서 각 주장의 허와 실 81

① �이재철 목사는 2009년 4월 15일 차광호 목사로부터 차 한 잔 마시자는 요청에 응해 나

갔고, 그 현장에서도 장시간에 걸친 ‘간곡한 조언’은 없었다. 그리고 2009년 5월 27일

의 예장 통합 총회 역사위원회 양화진분과위원장 이만규 목사의 양화진선교사묘원 방문

은 이재철 목사를 만나기 위한 방문이 아니었다. 이만규 목사의 2009년 5월 5일자 <기

독공보> 기고문 ‘양화진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유산, 성지’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한 데 대

해 100주년협의회 감사 정광택 장로가 이만규 목사를 방문하여 “양화진을 직접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글을 기고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마지못해 양화진선교사묘원과 

100주년협의회를 방문했다가 이재철 목사를 만난 것이다. 

(14) 33쪽 31~34쪽 4줄

① �100주년기념교회는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의 운영

과 관리를 위해 창립한 연합교회이다. 그러나 연합교회는 제도적으로 독립교회이어야만 

한다. 독립교회가 아닌 경우 특정교단이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100주년

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를 성격상으로는 연합교회, 제도적으로는 독립교회로 세운 

이유이다. 

(15) 34쪽 20~22줄

① �위 주장은 참으로 엄청난 잘못을 담고 있다. 양화진외국인묘원을 양화진에서 옮기라는 

연합기관인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는 당연히 

연합교회입니다. 최근 100주년협의회는 이사회를 열고 7인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위원회에서 100주년기념교회는 연합교회라고 다시 확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100주년기념교회를 독립교회라고 강변하는 것은 혹시 기준 없는 항존직 임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양화진외국인묘원은 총회장의 성명과 총회의 공문에서 제안한 대로 양화진을 떠나 다

른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100주년협의회 7인조정위원회의 제안대로 양화진묘

지의 관리는 100주년기념교회가 아니라 100주년협의회가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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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지금까지 강북노협의 ‘한국기독교 공동의 유산이요 성지’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

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100주년기념교회’에게 양화진을 떠나라는 주

장일 것인 바, 강북노협의 주장이 얼마나 경솔한지를 보여주는 실수라 할 것이다. 또 소

위 ‘7인조정위원회’는 ‘양화진조정위원회’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 위원회는 양화진의 관

리 등에 대하여 한 차례 논의했을 뿐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2010년 4월 열린 

26회 정기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공식 해체되었다.

② �이재철 목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이들이 안식하고 있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묘지

기’로 살기 위해 100주년협의회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100주년기념교회로 하여금 양화

진선교사묘원을 떠나 이전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근거를 강북노협은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재 100주년기념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양화진홍보관과 교육관은 양화

진선교사묘원 밖에 위치하고 있다.(12쪽 양화진 지도 참조)

③ �100주년협의회가 20개 교단과 26개 기독기관이 연합하여 설립한 초교파 연합기구이므

로 100주년협의회가 관리하는 한국교회의 공동 유산은 한국교회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

하는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100주년협의회가 창립한 100주년기념교회가 100주년협

의회의 위임에 따라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하는 것은 바로 100주년협의회가 관리하

는 것이요, 이는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가 공동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100주년협의회가 

100주년기념교회를 창립할 당시 제정한 ‘100주년기념교회 운영계획안’과 100주년협의

회와 100주년기념교회가 체결한 ‘협약서’에 잘 나타나 있다.

(16) 35쪽 5~9줄

① �이재철 목사는, 한경직 목사가 1974년의 육영수 영부인의 장례식 때, 강신명 목사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권오성 목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때 한

국교계를 대표하여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한 역사적 사실과, 김삼환 당

시 예장통합 총회장이 담임하는 명성교회 성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에서 조가

한국교회가 존경하고 자랑하는 한경직 목사님과 현 총회장 김삼환 목사님을 걸어서 자

기주장을 펼침으로써 한국교회 전체의 권위와 선교에 막중한 타격을 입히는 것은 이재

철 목사가 평소에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다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아

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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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른 사실을 적시하며 그것이 이단으로 정죄받을 만한 일이냐고 물었다. 이단 혐의

를 받은 당사자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들어 질문을 한 것이다. 이재철 목사를 이단으

로 몰려했던 강북노협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②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앞세운 피터 언더우드(언더우드 4세)는 양화진선교사묘원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취소 소송에서 ‘1985년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계의 지도자들과 

자신들의 선조인 원일한 장로 등이 공모하여 명의신탁이라는 편법적 행위로 양화진을 

증여하고 받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106) 이것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존경하

는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교계 원로들을 욕보이고 한국교회의 권위를 훼손한 행위가 아

닐 수 없다. 

(17) 35쪽 16~19줄

① �『성숙자반』은 홍성사가 발행한 책이다. 도서의 광고는 출판사가 판단할 몫이다. 출판사

가 시행한 『성숙자반』 광고까지 이재철 목사가 노회와 총회에 정면도전하는 수단으로 이

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민반응이다.   

이재철 목사는 자신에 관한 헌의안이 총회에 상정되어 있고, 서울서노회에 기소되어 재

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09년 9월4일자 국민일보에 <성숙자반> 광고를 대대적으로 

한 것은 노회와 총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보입니다.

106) �자료 2010-D-011 경성구미인묘지회,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 신청서(2010.6.3). 이 소장에서 경성구

미인묘지회(대표 피터 언더우드)는 “원고(경성구미인묘지회 즉, 당시 대표 원일한)와 피고(100주년협

의회, 당시 대표 한경직)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하기 위하여 ‘공모’하여 법원의 의제자백 판결을 받고 

...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는 ‘권원 없는 자들(원일한, 한경직)’에 의하여 마쳐진 것일 뿐만 아니라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1985년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의 주역

이었던 원일한 장로와 한경직 목사를 ‘공모에 의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표현함

으로써 두 분을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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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진외국인묘지 설정 초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설치는 1890년 헤론 선교사 사망을 계기로 미국 공사관이 조영수호조약의 조항을 근거로 

묘지를 요구한데서 비롯되었다. 초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외교관들과 거류민 기구에 의해 관

리되었으며, 1913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후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소유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설정 초기 양화

진외인묘지의 관리가 그리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 

자료 1883.A.002  조영수호조약(1883.11.26)

<조영수호조약>은 1883년 11월 26일 조선정부와 영국정부가 맺은 조약으로 영사재판권, 최혜국 대우, 군함의 자유항행권, 연해측량권 등 

그 이전에 체결되었던 조일수호조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등에 포함된 불평등요소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구미열강이 이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용이하게 조선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침략할 수 있게 되었다.(출처:국사편찬위원회 편, <고종시대사> 제2권, 고종20년 10월

27일자>

관련조항 : 4관5항

The Corean Authorities will set apart, free of cost, at each of the places open to trade, a suitable piece of ground as a foreign 

cemetery, upon which no rent, land tax, or other charges shall be payable, and the management of which shall be left to the 

Municipal Council above mentioned.

朝鮮官員應在各通商處所讓出妥善之地作爲外國營葬地區其地價及一應年租課稅等項一律蠲免所有管理塋地章程統由以上紳董公司自行

定奪擧辨       

조선의 정부는 각 통상 지역에서 외국인묘지로 적당한 땅을 무료로 설정하며, 그 지역은 임대료와 세금 및 기타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경영은 위의 신동공사(Municipal Council)에 위임한다.

<부록 1>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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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893.A.007  5국 영사, ‘양화진외인장지장원건조의정사’, <구한국외교문서> 제13권(영안 No. 947/ 

(1893.10.24))

“… 양화진 부근 한 곳을 서국인 묘지로 삼았습니다. … 그 땅 주위 경계에 담장을 건조하면 다소 볼 만할 것이

고 또한 짐승과 사람들이 밟아 훼손되는 것을 면할 것(免牲口踐踏)”

- 이 기록은 당시 양화진외인묘지를 5국 영사관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관리가 부실하여 짐승들과 부랑

인들에 의해 많이 훼손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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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896.A.008  <The Independent> 사설(Editorial) (1896.10.31) 

... It(yangwhachin) looks sorrowful not only because it is a place where the dear ones 

are laid to rest, but because the way in which it has been neglected is truly mournful. 

… We suggested that the committee on cemetery will call a mass meeting of foreign 

residents at an early date, and make a some arrangements by which the cemetery in 

yangwhachin can be made respectable.

… (양화진묘지가) 처량해 보이는 것은 그곳이 망자들이 안식을 위해 누워있는 장소이기 때문

일 뿐 아니라 방치된 채 깊은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이다.  … 우리는 이른 시일 안에 묘지위

원회가 외국인 거류민 총회를 열고 양화진 묘지가 존중 받을 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약간의 

정리를 할 것을 제안했다.

 

- 이 기사는 당시 양화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서구인들이 존경심마저 잃고 있으므로 거

류민들의 중지를 모아 이곳을 재정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당시 외국인 묘지회가 양화

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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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13.A.011  구 토지대장(1913.7.1)

-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결과 1913년 양화진 일대의 땅은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외국전성교회(현 성공회), 개인 안봉룡 씨 등 3개의 명

의로 소유주가 등재되어 해방될 시점까지 변화가 없었다. 이후 성공회는 1967년 2월, 관련 토지의 명의자 및 주소를 자신들의 것으

로 정정하고 별도의 등기를 실행했다. 이로 미루어 1960년대 말, 경성구미인묘지회의 활동은 매우 미미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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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양화진과 경성구미인묘지회 관련 자료>

이 편지는 언더우드3세가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양화진 관리에 대한 진정서로서 1960년대 당시 양화진묘지의 

관리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이 편지에서 언더우드 3세는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안장자

들의 친척들로 구성된 느슨한 조직이었으며, 이마저 한국전쟁 이후에는 한국에 체류하는 후손들이 너무 적어서 

1956년에 유니온교회에 관리를 위임’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정서의 한글번역 자료에는 밑줄 부분의 

번역이 생략되어 있다. 

● 

자료 1964.D.002  원일한, 서울시장에게 

제출한 양화진 묘지 보호 진정서 사본. 영

문(1964.12.30)

. . .  Un t i l  a  f ew  yea r s  ago  t he 

management of the cemetery and 

title to the land was under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a 

loose organization of relatives of the 

deceased and other friends in the 

community. After the Korean War the 

number of relatives remaining in Korea 

was very small, so in 1956 the Seoul 

Foreigners Cemetery Association 

formally turned  over responsibility to 

the Seoul Union Church.

= 묘지는 수년 전까지 이 묘지에 매장된 

분들의 친척들로 구성된 느슨한 조직인 

서울외국인묘지위원회에서 관리해왔습니

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남은 사

람들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1956

년에 서울외국인묘지위원회는 그 묘지에 

관한 책임을 서울연합교회(Seoul Union 

Church)에 일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호철, 『양화진외국인묘지-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p.8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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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구미인묘지회의 명칭 혼용 사례(1978~1980)>

1978년 양화대교 확장 및 인터체인지공사, 제2호선 지하철공사로 인해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소유권과 보상금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을 새로 만들고, 진정을 하는 등 여

러 가지 시도를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는 단체의 명칭으로 ‘서울외국인묘

지회’와 ‘경성구미인묘지회’를 혼용하고 있다. 이는 이 단체가 옛날부터 제 모양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존속했던 

조직이라기보다는 임시적이고 임의적인 형태로 존속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 

자료 1979.D.001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등기신청서 사본(1979.11)

- 이 문서에는 ‘경성구미인묘지회’로 기록되어 있다.

(신호철, 『양화진외국인묘지-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p.12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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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79.D.002  서울외국인묘지회, 토지권리취득 허가신청허가신청서 사본(1979.12)

- 이 문서에는 ‘서울외국인묘지회’로 기록되어 있다.

(신호철, 『양화진외국인묘지-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p.13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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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980.D.003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 허가 신청서(1980.3.25) 

- 다시 ‘경성구미인묘지회’로 바뀌었다.

(신호철, 『양화진외국인묘지-토지소유권의 역사적 진실』, p.1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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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979.A.004  전택부, ‘양화진외인열전(1)’, <한국기독공보>, 4면(1979.9.29)

- 전택부 선생은 양화진을 찾은 후 신문기고를 통해 ‘우리 민족을 위해 목숨을 던진 수많은 외국인이 묻혀 있는 이곳이 마구 짓밟히고 버려

지고… 인근 파출소의 순경도 모르고 있었다’고 탄식했다.

<양화진 보존의 계기를 만든 전택부 장로>

양화대교 확장으로 인해 양화진외국인묘지의 이전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다. 이

를 계기로 양화진 보존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양화진외국인묘지의 보존운동에 불을 붙인 이는 전택부 

장로였다. 그는 양화진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고, <양화진선교사열전>을 한국기독공보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첫 회 기사를 보면, 당시의 양화진외국인묘지가 얼마나 엉망으로 방치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경성구미인묘지회(또는 서울유니온교회)가 관리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실체가 없는 허언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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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5.A.014  전택부, ‘개정판을 내며’, <양화진 선교사 열전>, p.5, (2005.9)

- 전택부 선생은 “이 책을 쓸 당시의 양화진외인묘지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폐허지였고, 흉터처럼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곳이었으며 아무도 돌보지 않는 쓸쓸한 땅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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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협의회 출범 관련 자료>

100주년협의회 발족을 위한 최초 모임은 1980년 12월4일,  YMCA자원방 에서 11개 교단 지도급 인사와 NCC

총무가 회합하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 사업협의회 발기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치순 목사, 서기

에 김용도 목사, 규약초안위원에 민영완,  박재봉, 장기천, 김용도, 김소영 목사를 선임했다. 협의회 제2회 총회

(1982.01.26 )에서 20개 교단, 20개 기관이 참여하여 총재에 한경직 목사를 선임하고, 강원용 목사 등 6명을 회

장단, 강원희 목사 등 18명을 부회장단으로 선출하고 김소영 목사를  총무로 선출했으며, 1982년 3월 20일, 3

차 실행위원회에서 20개 교단 26개 기독기관이 참여하는 범교단적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이후 100주년협의회

는 한경직 목사님의 지도와 각 교단을 대표한 6명의 회장단의 협의를 통해 운영되었다. 

●

자료 1982.B.001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2차총회 회의자료(1982.1.26) (사업보고서/창

립총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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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협의회의 재단법인 발족 관련 자료>

협의회 제3차 총회(1983.01.31)에서 17개 교단, 17개 기관의 총대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설립을 결

의했다. 이날 총회에 예장통합교단에서는 전체 101명 총대 중 8명이 참석했으며, 당일 결의는 참석 총대 만장일

치로 의결되었다. 이후 협의회는 13차, 14차 실행위위원회에서 정관 및 초대 임원진 구성을 결의했으며, 1984

년 11월23일 재단법인으로 재출범했다. 초대 임원은 이사에 한경직, 강원용, 박치순, 서병주, 이영수, 정진경, 

지원상, 강병훈, 김용도, 신신묵, 강영백, 정이숙, 박순양, 최창근, 배태준, 감사에 양광석, 김경래, 김석태 등이 

선임됐고, 이어 열린 협의회 1차 이사회에서 한경직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

자료 1983.B.002  협의회, 3차총회 회의자료(1983.1.31). 교단별 총대 참석자 명단

- 재단법인 발족을 결의한 3차 총회에는 17개 교단, 17개 기관에서 모두 101명의 총대가 

참석했는데 예장통합교단에서는 박치순, 이의호, 림인식, 이창로, 임옥, 공덕귀, 전재성, 최

창근 등 8명이 총대로 참석해 100주년협의회의 재단법인 출범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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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983.B.003  협의회, 제3회 정기총회 회의록(1983.1.31)

-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를 설립키로 하고 실행위원회에 전권위임하여 처리키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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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984.B.005  협의회, 제13차 실행위원회록(1984.6.5)

- 1. 제3차 총회에서 위임한 재단법인 설립 건은 정관 기초와 초대 임원 추천을 회장단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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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984.B.006  협의회, 제14차 실행위원회록(1984.9.14)

- 1. 제13차 실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재단법인 정관 초안을 회장단에서 제출하니 심의한 결과 그

대로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2. 제13차 실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재단법인 초대 임원을 회장단에서 다음과 같이 추천하니 

그대로 승인키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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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984.B.007  (재) 한국기독교 100주년협의회 제1차 이사회의

록(1984.9.14)

- 한경직 목사를 이사장으로, 이영수 목사를 이사회 서기로 선출하

기로 전원 일치 가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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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진선교사묘원>의 증여 과정 관련 자료>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선교사들이 묻힌 양화진외국인묘지를 100주년협의회에 증여하기로 결의하고 증여증서를 

작성했다. 이어 경성구미인묘지회와 100주년협의회는 재판절차를 거쳐 양화진선교사묘원 토지의 소유권을 100

주년협의회 소유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현재 경성구미인묘지회와 예장통합교단은 경성구미인묘지회는 회의록

에 있는 3항의 조건을 근거로 조건부 증여, 혹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지만 양측이 이에 대해 합의했다는 증거

는 없다. 오히려 1986년 서울시가 양화진선교사묘원 부지 중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요구 시 대응하

기 위해 100주년협의회가 실질적 토지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유권해석)에 의

해 100주년협의회의 소유권은 보다 확고해졌다.

●

자료 1985.D.002  경성구미인묘지회 회의록(양화진묘지를 100주년협의회에 증여 결

의/19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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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985.D.003  경성구미인묘지회 토지 증여증서(19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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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985.A.005  서울지법, 양화진 토지소유권에 대한 판결문(19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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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986.A.002  법제처, 양화진묘지 소유권에 대한 답변서(1986.5)

- 법제처는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는 경성구미인묘지회로부터 증여받은 외국인묘지용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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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기념관의 사용권에 관한 자료>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은 자신들을 위해 지은 건물로 영구적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교기념관 

준공을 앞두고 주고받은 문서에 의해 이는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다. 즉, 협약서와 선교기념관 관리규정 초안을 

보면 선교기념관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100주년협의회에 있고, 유니온교회는 선교기념관을 예배처소로 사용하

되 양화진묘원을 관리하며, 1년마다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전제에서 협약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선교기념

관과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권과 사용권이 유니온교회에 영구적으로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협의회 창립 당시부터 한경직 목사와 협의회를 이끌어온 정진경 목사, 강병훈 목사 등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

된다.

●

자료 1986.D.003   ‘Suggested Agreement’(1986.6)

- 이 제안서 5조에는 ‘협약기간이 1년이며, 매년 연장할 수 있으며’, 6조에는 ‘1년 전 서

면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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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986.D.005  ‘Regul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the Korean Christian Centennial Memorial 

and  Foreigners’ Cemetery Park(draft)’(1986.7.23)

- 규정 초안 2조에 ‘선교기념관과 묘지 관리는 협의회가 담당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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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986.B.017 사실확인서.정진경, 강병훈, 최창근, 김경래(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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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진선교사묘원의 열악한 실상을 고발한 자료들>

유니온교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한 지 10여년이 흐른 이후 언론에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의 관리 실태에 대

해 우려하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국 기독교 100년을 맞아 성지화를 추진했으나 유니온교회가 관

리한 지 10년만에 양화진선교사묘원은 다시 잊힌 곳이 되고 말았다. 장신대 김인수 교수는 “돌보는 이 없이 버

려진 묘지 양화진, 그것은 한국교회의 수치”라고 탄식하며,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다 목숨을 버린 이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무관심과 방치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 1994.A.001  ‘선교기념관, 외국인묘지 황폐화’, 신문기사(19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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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1.A.001  김성순, <한국기독공보> ‘독자투고. 절두산 성지를 둘러보고’(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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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1.A.002  김인수, 추석과 양화진, <한국기독공보> 주간논단(200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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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A.001.X  김보현, ‘특별기획.양화진 서울외국인묘지공원’, <한국기독공보> 

(20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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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3.A.002  김보현, <한국기독공보> ‘양화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20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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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기념교회 설립 과정에 관한 자료>

양화진선교사묘원과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의 관리의 소명을 감당할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창립은 

2003년 9월부터 본격화되었다. 폐허화 된 양화진에 대한 성도들의 탄식이 커감에 따라 협의회는 합법적인 절차

를 통해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을 추진했다. 

●

자료 2003.B.003.X  협의회, 임시이사회 회의록(2003.9.30)

- 100주년협의회가 양화진선교사묘원과 용인 순교자기념관을 관리할 전담교회로 ‘100주년기념

교회’ 설립을 공식 결의한 것은 2003년 9월 30일 열린 2003년 1차 임시이사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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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5.B.002.X  협의회, 21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5인 추진위원 선임(20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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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5.B.003.X  협의회,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교회 운영방침(2005.4)

-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에 잠든 복음의 은인을 기리며 영합교회를 지향하고, 한국교회 200년을 바라보고 개혁의 비전

을 가꾸는 깨어 있는 교회가 될 것을 기본방침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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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05.B.004.X  협의회, 2005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20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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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05.C.010.X  이재철 목사, 100주년기념교회 창립예배 취임사(2005.7.10)

- 이재철 목사는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 취임사에서 “100주년기념교회 담임목사의 역할을 양화진의 묘지기”로 받아들

이며 “한국개신교의 출발점이자 정점인 동시에 선교 200주년을 향한 못자리판인 양화진의 묘지기로서, 헌신의 밀알이 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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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06.B.008.X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 운영관리 협약서(2006.10)

- 협약서는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관계를 “한국기독교 100주년사업의 임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한 공동체”

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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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기념교회 설립 관련하여 협의회, 100주년기념교회와 유니온교회 사이에 오간 공문들>

100주년기념교회 창립 준비 과정과 초창기에 유니온교회와 주고받은 문서들.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

화진선교사묘원에서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예를 다했으나, 유니온교회는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고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자료 2005.E.007  유니온교회, 100주년협의회에 보낸 서신(20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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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5.B.008  협의회, 유니온교회에 보낸 서신(20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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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5.B.013  협의회, 100주년협의회의 결의 및 제안(20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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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5.E.019  유니온교회(리처드 브릭스), 100주년협의회 강원용 이사장에 보낸 서신(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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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교사 성지’라고 붙인 현판

- 앞 편지에서 유니온교회는 ‘이 묘지

는 결코 선교사묘지라고 불린 적이 없

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사진은 유니온교회가 양화

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하던 시절, 담에 

부착되었던 안내문인 바, 분명히 ‘외국

인 선교사 성지’라고 쓰여 있다. 스스

로 양화진을 외국인선교사 성지라고 

표기했으면서 이제 와서 ‘선교사묘지

가 아닌 외국인묘지’라고 주장하는 저

의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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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기념관의 교회용도 사용을 금지한 마포구청의 공문>

양화진선교사묘원 내 선교기념관을 교회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마포구청 공문과 이에 따라 법을 준수

해줄 것을 요청하는 협의회의 공문. 이처럼 명백히 관할 관청의 요구에 의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유니온교회는 100주년기념교회에 의해 강제로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서울고등법원의 업

무방해 주장 재정신청 소송에 대한 기각판결로 잘못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

자료 2007.A.014  마포구청, 외국인묘지공원 관리 협조요청(녹지환경과.13564/20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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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7.B.016  협의회, 선교기념관 합법적 사용 건(기백 07.008/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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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9.A.009 서울고등법원, 업무방해 관련 재정신청 기각판결문(2009초재155/ 2009.4.13)

- 서울고등법원은 업무방해 사건 재정심판 결정문에서 “협의회 임원 및 기념교회 담임목사인 피의자들에게 고소 사실과 같

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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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목사 사자명예훼손 소송 관련 자료>

강북노협은 검사의 공소장을 확정판결인양 주장하지만, 이는 판사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내용이며, 판사는 

이 건에 대해 고소인의 고소취하로 인해 기각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자료 2007.A.025  서울지검, 사자명예훼손 공소장(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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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8.A.001  서울지법, 사자명예훼손 판결문(20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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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로교와 재미한국선교사협회의 서신과 회신>

2007년과 2008년 어간에 미국 장로교총회의 커크패트릭 목사와 재미한국선교사협회는 예장통합교단에 소위 

양화진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서신을 보내왔다. 이들의 우려는 일방적 자료를 접하고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의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잘못된 관리에 대해 설명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후 이들은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우려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

자료 2007.P.011  미국장로교회, 커크 패트릭 목사 서신(2007.7)



<부록 1>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들 157



양화진의 진실 Ⅰ -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의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대한 보고서> 진상규명158

●●

자료 2007.B.023  100주년협의회가 커크 패트릭 목사에게 보낸 서신(200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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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8.P.003  재미한국선교사협회, 통합총회에 보낸 호소문(200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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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9.B.045  100주년협의회가 재미한국선교사회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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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권 및 관리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자료>

경성구미인묘지회는 2007년 가을, 마포구청과 국무총리실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내용은 양화진은 국유지이며, 

유니온교회가 선교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며, 양화진에 외국인을 안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당

시 양화진 관리(수목 제거 등)가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시정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무

총리실은 현장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통해 양화진의 합법적 소유자는 100주년협의회이며, 선교기념관에서 예배

를 드리는 것은 관련법상 불가능하며, 양화진에 안장하는 것 역시 관련법상 절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자료 2007.A.036  국무총리실, 양화진 외국인묘지 관련 검토(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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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7.A.037  마포구청, 외국인묘지공원 관련 민원관계자 면담 및 검토결과(의견) 보고(녹지환경과.17779/2007.10)

- 마포구청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합법적 소유자 및 관리권자로서 수목제거 등의 행위는 주어진 권리 아

래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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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 지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성구미인묘지회의 소송자료>

경성구미인묘지회는 지금까지 수차례 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 현재는 2007년 12월 제기한 ‘양화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의 소장에서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985년 한경직 목사와 언더우드3세가 중심이 되어 이룩한 양화진 토지의 

증여 및 등기이전 과정을 ‘권원이 없는 자’들이 ‘편법’으로 ‘서로 공모’하여 추진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이는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맞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이들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아름다운 협력정신으로 

진행한 양화진 성지화 작업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진정을 심각하게 모욕하고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자료 2008.D.006  경성구미이묘지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민사조정신청서(2008.12.23) 



양화진의 진실 Ⅰ -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노회협의회의 <100주년기념교회 사태에 대한 보고서> 진상규명172



<부록 1>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들 173

●●

자료 2010.D.011  경성구미인묘지회, (소유권 이정등기말소소송)청구취지 및 원인추가 신청서(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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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교회의 양화진 내 불법 매장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

유니온교회가 관리하던 시기에 양화진선교사묘원에서는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버젓이 행해졌다. 100주년기념

교회가 실시한 양화진선교사묘원 안장자 현황조사에 의하면 양화진이 공원으로 지정된 1965년 이후부터 1986

년까지 안장된 숫자가 66명이며, 1986년 이후에 안장된 이는 42명에 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것이

다. 이외에도 유니온교회는 모두 37기의 묘지를 미리 예약받고 관련 비용을 받았다. 유니온교회는 이에 대해 묘

지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를 받은 것이라 하지만 이 시기에 양화진에 시신을 묻는 것은 불법이었다. 마포

구청은 양화진선교사묘원의 명칭과 매장 가능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이라는 명칭은 

하위세부표기로서 교체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고, 양화진 지역에서의 매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함을 확인해주

고 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도 양화진선교사묘원 내 매장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자료 2005.D.024  양화진묘지 사전 매매 리스트 및 영수증(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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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7.A.035  마포구청, 민원사항(양화진묘지의 명칭 및 매장문제)에 대한 회신(200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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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7.A.038  마포구청, 양화진묘지공원에 대한 회신(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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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10.C.012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원 안장자 현황(2010.7.1)

●●●●●

불법 매장된 유골함 이장

- 유니온교회로부터 묘지를 예약했다

는 이유로 불법이므로 매장하지 말라

는 100주년협의회의 만류에도 불구하

고 몰래 유골함을 매장하는 일이 발생

했다. 따라서 100주년협의회는 유족

에게 이장을 요청했으나 유족들은 3

개월만에 경찰 입회 아래 불법 매장된 

유골함을 옮겼다. 이러한 불상사는 유

니온교회 측이 불법적인 매장예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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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교회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료>

유니온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신교 예배를 드린 교회로서 1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선교사 후손이 참석하며 정통성을 갖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1992년 이후 유니온교회의 교인 수

는 150명 내외였고, 제직은 7명~18명이었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제직 중 양화진선교사묘원과 관련이 있는 

선교사 후손은 없으며, 현재 경성구미인묘지회를 이끌고 있는 이들은 모두 유니온교회의 제직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또, 2006년 유니온교회 교인명부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

자료 2005.E.025  유니온교회의 교역자, 제직 명단 자료(188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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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7.E.005.X  유니온교회, 교인 총회 회의록(2007.6.3)

- 유니온교회는 2007년 6월3일, 교인총회를 열고 경성구미인묘지회를 분리시키고, 양화진선교사묘원의 소유권을 묘

지회에 양도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교인총회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즉, 이날 총회에는 전체 교

인 66명 중 56명이 현장 참석하고 7명이 서면결의하여 모두 63명이 참석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유니온

교회가 발행한 교회요람(Directory 2006)에 의하면, 교인 총수는 190명, 이중 성인교인은 150여명으로 추정된다. 따

라서 총회 회의록이 정확하다면, 유니온교회의 교인수는 지금까지 과장된 것이고, 2006년 요람이 정확하다면, 1년 사

이에 교인 수가 1/3로 줄었거나 총회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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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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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구미인묘지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료>

경성구미인묘지회는 1986년부터 2007년까지는 해산된(유니온교회에 흡수된) 조직이었다. 단지, 양화진선교사

묘원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2007년부터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성구미인묘지회가 주장하는 정

관을 보거나, 분리를 결의한 유니온교회 교인총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현재의 경성구미인묘지회가 과거 경성구

미인묘지회를 승계한 조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경성구미인묘지회는 한글로 된 ‘경성구미인묘지회 정관’과 영문으로 된 ‘Articles of Seoul Occidentals 

Cemetery Association’ 에는 모두 1980년 3월10일자로 제정(또는 개정)된 자료라고 쓰여 있다. 한글 정관은 

1980년 3월10일 작성된 것으로 사본이 존재하며, 영문 정관은 2007년 양화진 등기이전 무효소송에 제출된 자

료로서 2007년에 작성(typing)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4조의 회원 규정을 보면, 한글정관은 ‘유니온 교회의 교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영문은 ‘member of seoul 

Union Church and the surviving family and/or relatives of foreigners’ cemetery’로서, 유니온교회 교인

뿐만 아니라 안장자의 살아 있는 가족이나 친척까지로 그 범위를 넓혔다. 이는 명백히 영문 정관이 추후에 조작

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원래 정관으로는 회원자격이 없는 자(유니온교회 교인이 아닌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글 정관 14조에는 ‘경비는 교인, 유지, 유족들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문 정관 14조에는 

‘deceased(고인:故人)’ 등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즉, 한글 ‘교인’을 ‘고인’으로 잘못 읽어 오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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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980.D.001  경성구미인묘지회 정관. 한글(19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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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략 -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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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980.D.002  Articles of Seoul Occidentals Cemetery Association(19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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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략 -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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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2007.D.006.X  경성구미인묘지회, 총회 회의록(20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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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진선교사묘원 내 불법 기념비 철거가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선교사묘원을 관리하면서 묘원의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설치된 기념비 등을 정리했다. 대부분 취지에 공감하여 자진 철거나 이전이 이루어졌지만 일부는 이 조치에 반

발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00주년협의회와 100주년기념교회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인정

했다.

●

자료 2007.A.008 서울고법, 묘비처분금지가처분(항고) 결정문(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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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 목사의 선교기념관 대관요청 편지>

이재철 목사가 주님의교회를 개척한 직후 예배처소를 구하기 위해 선교기념관의 임대사용에 대해 유니온교회

에 문의한 서신이다. 이 편지를 예장통합교단에서는 10여년 전부터 이재철 목사가 양화진에 진입하려한 증거

라고 말하고 있다. 개척교회 교역자가 합당한 예배처소를 찾기 위해 문의한 서신을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매

도하는 것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당시 유니온교회는 한국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

자료 1988.C.003  이재철 목사가유니온교회에 선교기념관 건물 임대 사용을 요청한 편지	

(198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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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된 정진경 목사님의 서신>

한경직 목사, 강원룡 목사에 이어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3대 이사장으로 헌신한 정진경 목사가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양화진선교사묘원을 성지로 가꾼 성도들이 겪는 고통에 마음 아파

하며 위로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

자료 2009.B.027  정진경, 100주년기념교회 성도들에게(편지유언장/200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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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이름 한글이름 성별 출생일 소천일 국적 교단 구분 묘비번호

1 Akerholm Earland 옥거흠(玉居欽) 남성 1888.03.13 1920.03.15 스웨덴 구세군 선교사 D-20

2 Anderson Lillian Beede 여성 1892.08.15 1934.11.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F-39

3 Appenzeller Alice Rebecca 아편설라(亞篇薛羅) 여성 1885.11.09 1950.02.20 미국 감리교 선교사 (교육) B-37

4 Appenzeller Henry Dodge 아편설라(亞篇薛羅) 남성 1889.11.06 1953.12.01 미국 감리회 선교사 (교육) C-12

5 Appenzeller Ruth Noble 여성 1894.06.14 1986.11.25 미국 감리회 선교사 C-12

6 Avison Douglas Bray 남성 1893.07.22 1952.08.04 캐나다 북장로회 선교사 (의료) F-47

7 Avison Kathleen Isabel 여성 1898.08.10 1985.08.06 캐나다 북장로회 선교사 F-48

8 Bair Blanche Rosa 배의례 (裴義禮) 여성 1888. 1938.03.10 미국 감리회 선교사 A-21

9 Baird Richard H. 배의취 (裵義就) 남성 1898.09.01 1995.01.01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F-19

10 Baird William M. 배의림 (裵義林) 남성 1897.02.07 1987.08.05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F-19

11 Barnhart Barton Jack 남성 1924.02.10 1925.03.13 미국 선교사 자녀 B-06

12 Bell L. I.Withespoon 여성 1867.05.13 1901.04.12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 A-49

13 Billings Helen Elizabeth 여성 1914.10.06 1921.06.08 미국 선교사 자녀 F-40

14 Blair Honora Mcclure 남성 1910. 1919. 미국 선교사 자녀 B-17

15 Bonwick Cathie 여성 1914.04.28 1927.09.06 영국 구세군 선교사 자녀 F-32

16 Bourns Beulah V. 보은수(普恩授) 여성 1906.03.28 1990.03.28 캐나다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사 (의료) F-02

17 Brien Daniel Henry 부라인 남성 1856.09.23 1940.06.30 미국 선교사 (의료) A-37

18 Brockman Barbara 여성 1914. 1922. 미국 선교사 자녀 B-14

19 Brockman Frank Marion 파락만 (巴樂萬) 남성 1878. 1929.06.10 미국 YMCA 선교사 B-16

20 Brockman W. A. 여성 1840.02.26 1915.03.07 미국 선교사 어머니 B-15

21 Bunker Annie Ellers 방거부인(房巨夫人) 여성 1860.08.31 1938.10.08 미국 북장로회, 감리회 선교사 (의료) A-22

22 Bunker Dalzell A. 방거 (房巨) 남성 1853.08.10 1932.11.28 미국 북장로회, 감리회 선교사 (교육) A-22

23 Campbell J. Eaton Peel 강모인(姜慕仁) 여성 1853.04.01 1920.11.12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 (교육) B-08

24 Cartwright Stephen Hayter 남성 1874. 1909.06.23 캐나다 성공회 선교사 I-16

25 Chadwell Arther Ernest 차애덕 (車愛德) 남성 1892.08.01 1967.11.21 영국 성공회 선교사 I-08

26 Chaffin Anna B. 채부인(蔡富仁) 여성 1883. 1977. 미국 감리회 선교사 (교육) A-20

27 Chaffin Victor D. 채피득 (蔡彼得) 남성 1881. 1916.06.05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A-20

28 Clark Burton 남성 1903.04.03 1904.12.21 미국 선교사 자녀 B-22

29 Clark Gordon 남성 1905. 1905. 미국 선교사 자녀 B-22

30 Coen Miles Stanley 남성 1919. 미국 선교사 자녀 D-09

31 Cram N. McDonald 남성 1903.10.05 1905.03.22 미국 선교사 자녀 B-12

32 Denio Sproulie H. 전리오(田理悟) 남성 1910.01.18 1964.06.10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 H-49

33 Durack Julia Agnes 여성 1925. 1974. 미국 가톨릭 선교사 F-07

34 Ellison Milbra Kathryn 여성 1909.01.22 1990.10.10 선교사 H-05

35 Fox Norman 남성 1928. 1930. 호주 선교사 자녀 F-45

36 French Lincoln 남성 1898.03.01 1923.04.18 미국 선교사 자녀 D-11

37 Frick Jenny Sofia 여성 1886.08.16 1912.04.29 스웨덴 구세군 선교사 A-12

<부록 2>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안장 선교사 현황
2010년 7월 1일 100주년기념교회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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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이름 한글이름 성별 출생일 소천일 국적 교단 구분 묘비번호

38 Gale Hattie G. 여성 1860. 1908.03.29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C-21

39 Gale James McDowell 남성 1914.11. 캐나다 선교사 자녀 C-22

40 Gale Vivian Scarth 남성 1916.02.14 1917.08.07 캐나다 선교사 자녀 D-08

41 Galt Edith Julia 고미옥(高美玉) 여성 1917.05.01 1961.05.23 미국 CWS 선교사 F-14

42 Gamble B. A. Jenkins 여성 1879.08.05 1927.01.14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 B-13

43 Genso John Frederick 김소(金昭) 남성 1884. 1951.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A-28

44 Genso John Rittgers 남성 1911. 1914. 미국 선교사 자녀 A-28

45 Genso Mable Rittgers 여성 1957.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A-28

46 Gerdine Joseph Lumpkin Jr. 남성 1915.11.19 1915.11.20 미국 선교사 자녀 B-11

47 Gifford Daniel Lyman 기보(奇普) 남성 1861.01.09 1900.04.10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B-36

48 Gifford Mary Hayden 기보부인(奇普부인) 여성 1857.08.23 1900.05.05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교육) B-36

49 Gillett (Baby) 여성 1905. 1905. 미국 선교사 자녀 B-18

50 Goodwin Charles 구두인(具斗仁) 남성 1913.05.05 1997.06.28 미국 성공회 선교사 (교육) I-14

51 Greenfield Maude Saxe 여성 1874. 1910.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A-29

52 Hall Edith Margaret 여성 1895. 1898. 미국 선교사 자녀 C-19

53 Hall Frank Sherwood 남성 1934. 1934. 미국 선교사 자녀 C-19

54 Hall M. Bottomley 여성 1896.06.21 1991.09.19 미국 선교사 C-19

55 Hall R. Sherwood 여성 1865.09.19 1951.04.05 미국 감리회 선교사 (의료) C-19

56 Hall Sherwood 남성 1893.11.10 1991. 캐나다 감리회 선교사 (의료) C-19

57 Hall William James 하락(賀樂), 홀(忽) 남성 1860.01.16 1894.11.24 캐나다 감리회 선교사 (의료) C-19

58 Hardie Marie 여성 1893.08.09 1893.08.10 캐나다 선교사 자녀 B-02

59 Hardie Margaret Joy 여성 1903.09.01 1909.02.10 캐나다 선교사 자녀 B-02

60 Heron John W. 혜론(蕙論) 남성 1856. 1890.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의료) C-21

61 Hill Florence 여성 1891. 1922.01.05 영국 구세군 선교사 D-19

62 Hill Wilfred 남성 영국 선교사 자녀 D-18

63 Hillman Mary R. 여성 1870.04.21 1928.02.01 미국 감리회 선교사 B-43

64 Hirst Carol 여성 1920.11.15 1924. 미국 선교사 자녀 A-44

65 Hirst S. Belle Harbaugh 여성 1875.03.28 1928.02.19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A-43

66 Hobbs B. Eller Puch 여성 1880.08.24 1934.04.08 영국 구세군, BFBS 선교사 D-15

67 Hodges Cecil H. Noble 허세실(許世實) 남성 1926.04.21 영국 성공회 선교사 I-06

68 Hulbert Homer Bezaleel 흘법(訖法) 남성 1863.01.26 1949.08.05 미국 감리회 선교사 B-07

69 Hulbert Sheldon 남성 1896.02 1897.03 미국 선교사 자녀 A-57

70 Jacobsen Anna P. 아각선(雅各善) 여성 1868. 1897.01.20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의료) C-01

71 Jensen Anders Kristian 전선(全善) 남성 1897.03.14 1956.11.20 미국 감리회 선교사 C-05

72 Jensen Clair Lee 여성 1929. 1996. 미국 선교사 자녀 C-04

73 Jensen Maud Keister 여성 1904.09.27 1998.10.12  미국 감리회 선교사 C-03

74 Johnson Walter Virgil 남성 1874.08.30 1903.03.18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B-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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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이름 한글이름 성별 출생일 소천일 국적 교단 구분 묘비번호

75 Kendrick Rubye Rachael 여성 1883.01.28 1908.08.15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 B-09

76 Kenmure A. Gordon 남성 1896.09.10 1897.01.01 영국 선교사 자녀 B-46

77 Kilbourne Kathleen Ann 여성 1950.05.06 1950.05.08 미국 선교사 자녀 D-13

78 Kinsler D. Woodruff 권도희 여성 1907.06.20 2001.03.14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B-32

79 Kinsler Francis 권세열(權世烈) 남성 1904.01.13 1992.01.09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교육) B-32

80 Kohler Magda 고월라(高月羅) 여성 1887.06.18 1913.05.23 스웨덴 구세군 선교사 F-44

81 Lewis Ella A. 유의선 여성 1863.10.27 1927.09.14 미국 감리회 선교사 C-24

82 Livesay M. Gwynneth 여성 1933.07.19 1934.04.10 미국 선교사 자녀 A-32

83 Lois Lay S. 여성 1854. 1899. 영국 성공회 선교사 (의료) I-13

84 Logan Mary Lee 여성 1856.09.17 1919.12.07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D-10

85 Lucas Edward Albert 남성 1916.07.03 1916.07.18 미국 선교사 자녀 A-19

86 Mayes Walter Lambuth 남성 1908.10.19 1908.11.23 미국 선교사 자녀 B-01

87 Mckenzie Annie P. 여성 1838. 1900.12.18 캐나다 선교사 B-38

88 Miller Anna R. 여성 1865. 1903.06.17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A-69

89 Miller E. Hughes 여성 1840. 1919. 미국 선교사 어머니 D-36

90 Miller Frank 남 1902. 1902. 미국 선교사 자녀 A-60

91 Miller Fred 남성 1898. 1899. 미국 선교사 자녀 A-60

92 Moore James H. 모야곱 남성 1914.09.27 1967.04.04 미국 감리교 선교사 B-25

93 Moore Samuel Forman 모삼율 (毛三栗) 남성 1860. 1906.12.22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A-24

94 Morris Charles David 모리시(慕理是) 남성 1869.05.10 1927.01.18 미국 감리회 선교사 F-36

95 Nora 여성 1919.11.30 영국 성공회 선교사 (의료) I-13

96 Ohlinger David B. 남성 1881. 1893. 미국 선교사 자녀 C-24

97 Ohlinger Wilhelma B. 여성 1884. 1893. 미국 선교사 자녀 C-25

98 Paine Josephine O. 폐인(陛仁) 여성 1869.02.21 1909.09.25 미국 감리회 선교사 (교육) B-42

99 Pak Jay Sung 박재성 남성 1971.02.07 1983.04.24 한국 선교사  자녀 E-07

100 Pauling Gordon 남성 1895.12.20 1899.01.11 미국 선교사 자녀 A-58

101 Pieters E. Campbell 여성 1873. 1906.01.04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B-30

102 Pieters Eva Field 필(弼) 여성 1869. 1932.07.20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의료) A-33

103 Preston Samuel Rhea 남성 1904.08.19 1904.09.22 미국 선교사 자녀 A-03

104 Quinn Margaret J. 약란지(若蘭誌) 여성 1862.04.27 1934.08.31 캐나다 선교사 A-23

105 Randle Pauline Glass 우란돌(禹蘭乭) 여성 1890.06.08 1925.05.19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 B-10

106 Reavis Edith Josephine 여성 1927.12.27 1988.02.24 미국 복음주의동맹 선교사 B-26

107 Reynolds John Bolling 남성 1894. 1970.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 A-46

108 Reynolds William Davis Ⅲ 남성 1893. 1893. 미국 선교사 자녀 A-46

109 Richards William 이도식  남성 1878. 1920.02.05 영국 구세군 선교사 D-24

110 Robertson Charles Moormar 남성 1920.05.05 미국 선교사 자녀 D-31

111 Rue Mae Belle 여성 1900. 1936. 미국 안식교 선교사 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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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Rue George Henry 류제한(劉濟漢) 남성 1899.06.27 1993.11.18 미국 안식교 선교사 (의료) F-41

113 Scranton M. F. Benton 여성 1832.12.09 1909.10.08 미국 감리회 선교사 B-44

114 Shaw A. Hamilton  여성 1895.07.02 1971.05.08 미국 감리회 선교사 F-21

115 Shaw William Earl 서위렴(徐偉廉) 남성  1890.08.22 1967.10.05 미국 감리회 선교사 F-21

116 Shaw William Hamilton 남성 1922.06.05 1950.09.22 미국 선교사 자녀 F-20

117 Smith Doreen 여성 1924. 1928.6. 영국 선교사 자녀 D-23

118 曾田 (Soda) 嘉伊智 (Gaichi) 소다가이찌 남성 1867.10.20 1962.03.28 일본 선교사 C-20

119 Stokes Arlene Amstutz 여성 1916.11.19 1966.03.12 미국 감리회 선교사 F-17

120 Sylvester Douglas 남성 1919.04.18 1920.01.19 영국 선교사 자녀 D-22

121 Sylvester Gordon 남성 1915.10.19 1920.01.28 영국 선교사 자녀 D-21

122 Toft James 두영서(杜永瑞) 남성 1865.07.04 1928.06.15 영국 구세군 선교사 D-17

123 Turner Arthur Beresford 단아덕(端雅德) 남성 1862.12.02 1910.10.28 영국 성공회 선교사 I-07

124 Turner Benjamin Ligon 남성 1915.07.18 1915.12.24 미국 선교사 자녀 B-19

125 Turner James William 1913.01.12 1913.03.12 미국 선교사 자녀 B-20

126 Turner Rosalie (infant) 1914.06.13 1914.06.14 미국 선교사 자녀 B-20

127 Underwood E. Van Wagoner 여성 1888.04.11 1949.03.17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F-24

128 Underwood Gail Clarke 여성 1955.03.25 2000.06.15 미국 선교사 자녀 F-31

129 Underwood Horace Grant 원두우(元杜尤) 남성 1859.07.19 1916.10.12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F-25

130 Underwood Horace Grant Ⅱ. 원일한(元一漢) 남성 1917.10.11 2004.01.15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교육) F-29

131 Underwood Horace Horton 원한경(元漢慶) 남성 1890.09.06 1951.02.20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교육) F-26

132 Underwood J. Vida Davidson 태요안 여성 1915.09.19 1976.02.02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F-27

133 Underwood L. S. Horton 호돈(好敦) 여성 1851.06.21 1921.10.28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의료) F-25

134 Vinton Cadwy 남성 1894.08.22 미국 선교사 자녀 C-09

135 Vinton Letitia Coulter 여성 1873.01.31 1903.12.04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C-07

136 Vinton Tommy 남성 1896.08.19 미국 선교사 자녀 C-08

137 Vinton Walder 남성 미국 선교사 자녀 C-10

138 Webster Elizabeth 여성 1856.09.20 1898.03.18 영국 성공회 선교사 (의료) I-19

139 Weems Benjamin Burch 남성 1914.03.14 1986.01.31 미국 선교사 자녀 F-12

140 Weems Ruth Coblentz 여성 1916.05.02 1966.01.23 미국 선교사 자녀 F-13

141 Welbon Alice Rittenhouse 여성 1912.05.30 1914.02.09 미국 선교사 자녀 A-50

142 Welbon Arthur G. 오월번(吳越璠) 남성 1866.08.04 1928.04.05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A-51

143 Welbon Harvey Thomas 남성 1903.05.17 1903.05.27 미국 선교사 자녀 A-52

144 Widdowson Mary 위도선 부인 여성 1898.04.04 1956.05.10 영국 구세군 선교사 A-31

145 Young Mabel B. 여성 1883.09.04 1935.11.07 캐나다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사 (의료) C-13





양화진의 진실 Ⅰ

- 예장통합 서울강북지역 노회협의회

   <양화진 100주년기념교회사태에 대한 보고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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